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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줄임글

한국 민군관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1공화국을 중심으로 -

군에 의한 수 많은 정치개입의 사례는 민간 정치인들로 하여금 군에 대한 효

과적인 통제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문민통

제는 군사기능과 정치기능을 행정조직으로 통합하고, 무직 (武職)에 문관을 배치함

으로써 군대를 통치자에게 종속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서구에서의 문

민통제는 군사기능을 정치기능과 확연히 구별된 하나의 독립된 기능으로 육성하

고, 대외적 군사력 사용이나 군사위협에 대응하는데 그 역할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군에 대한 통제양식이 각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

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제도적 특성 때문이다. 베버는 서구의 봉건제에 대

한 비교대상으로 중동과 근동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배형태를 가산제 로

규정하여 일정하게 유형론적 대비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배형태의 차이로

부터 봉건제로부터 형성된 민군관계와 구별되는 가산제적 민군관계의 유형을 도

출해낼 수 있다.

본 논문은 그 형성의 경로를 달리하는 한국과 서구의 민군관계를 구분하고, 한

국 민군관계의 형성과정을 가산적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이

다. 지금까지 한국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군사기능과 정치기능의

분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군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당위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군이 왜 정치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기존 연구의 주제로 자리잡아왔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군사기능과 정치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정치

개입의 주체를 단순히 군으로 한정하던 기존의 논의와 달리 일인 (一人)에 의해 통

치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기득권의 보호와 정

치적 지지가 교환되는 후원-수혜관계로 상호 밀착된 이승만과 관료·경찰은 일인

통치자가 정치·사회를 지배하는 통치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통치구조 하에서

이승만은 정치적 조작과 감시를 통해 군에 대한 통제을 유지할 수 있었고, 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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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이라는 전형적인 수법에 의존하여 자신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확보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정치화된 장성들은 이승만의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사적 충성을 바

치는 관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제도로서의 군부 역시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되

었다.

한국 군부의 정치개입은 군 수뇌부가 개별적으로 통치자와 사적 충성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통치자가 정권유지의 많은 부분을 군부

에 의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통치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통치자의 권력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약화된 경우에만 군 수

뇌부는 개인적인 충성을 거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정권의 붕괴에 결정적인 계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군부 엘리트는 모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사회가 부여하는 구조적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민군관계

에 대한 분석은 군 자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본 논문의 의의는 한국 사회에서 개별적으로 형성되어온

민군관계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특징을 본격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핵심되는 말 : 가산적 지배구조 , 신가산관료제 , 민군관계 , 전문직업주의 , 신직업

주의 , 구직업주의 , 정치개입 , 1공화국 , 정치문화 , 부산정치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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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 연구의 목적과 의의

지금까지 한국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당위

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들은 대부분 군

의 정치개입은 군이 정치적 중립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군은 정치와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각 사회의 지배자들은 그 사회의 구조적 조건에 따라

군부 엘리트와 상이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군을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서구

의 전근대사회에서 군대는 귀족장교, 지원병 또는 용병으로 구성되어 국왕의 개인

적 사병이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서 존재했으며, 중국의 전근대사회에서 군대의

역할 역시 황제의 행정·군사적 중앙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정치로

부터 분리된 군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며, 그 사회에

역사적으로 축적된 제도적 유형에 의해 결정되는 특수한 현상에 불과하다.

한국 전근대사회의 군은 무관들이 황제의 병권 행사를 돕는 개인적인 보조자

에 불과했던 중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사회의 군 발전과정에서

는 서구에서처럼 군대가 정부의 한 부서로 자리잡게 되면서 정치기능과 군사기능

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 민군관계의 형성과정을 서구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하

려는 경향이 있다.

전근대 사회로부터 축적된 제도적 특성과 행위의 유형이 여전히 현대사회 구

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유석춘, 1997; 국민호, 1997; Jacob s , 1985)

한국의 민군관계 역시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대에 배분된 권력이 그 직무의 수행자인 군으로부터 유리되어 통치

자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군부 엘리트들에게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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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지배자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중요시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 1공화국

의 민군관계가 중국의 전근대사회에서 나타난 민군관계 양식과 동일하다는 사실

을 밝히려고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유교 라는 가치체계 혹은 사회질서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입장에서는 기업조직의 형태 마저 유교적인 사회질서를 일정하게 수

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유석춘, 1997; M acfarquhar , 1980; M allaby ,

1998). 따라서, 한국 사회 특유의 사회구조나 문화형에 영향을 준 유교적 사회질

서 는 한국 민군관계의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성립

원리와 존재방식을 통하여 민군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 본 논문에

서는 한국 사회의 군부 엘리트와 통치자간의 관계를 서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하여 분석해 온 기존의 민군관계 연구들과는 달리, 1공화국 이래로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문제를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1공화국 민군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여기서 나타나는 세 가

지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 째, 지배구조와 민군관계와의 관련성이다.

지배구조가 역사적 조건들 속에서 제 세력들간의 투쟁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라면 지배자와 군부 엘리트간의 역학 관계 역시 각 사회의 지배구조에 따라 상이

하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유교적 지배구조를 상당한 기간 유지하

여 왔다면 한국의 민군관계 역시 유교적 사회질서 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둘 째, 한국군의 정치적 지향과 직업주의와의 관련성이다. 유교적 지배구조에서

는 권력 기반의 확보와 유지가 중앙권력으로의 진출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군부 엘리트들은 지배자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정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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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리될 수 없으며,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검

토를 위해서 창군 당시 군의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셋 째, 통치자와 군부 엘리트 사이의 후원-수혜관계이다. 1공화국에서 군부 엘

리트는 통치자와의 개인적 충성관계를 통해서만 권력기반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고, 통치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정

치도구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승만이 군을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지배구조 안으로 포섭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변화가 군의 정치개

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면접을 통하여 군부 엘리트의 정치 개입 동기를 직접

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1공화국 민군관계의 형성과정에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헌연구가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의 유일한 연구방법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사

적 기록으로서 1공화국 당시 주요 군부엘리트들의 회고록, 자서전을 주로 활용하

였으며, 공식 기록으로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출판한 「최고회의보」와 당시

월간지였던 「사상계」등에 나타난 기사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언론 매체에 대한 내용 분석은 당시 군부 지도자의 의도나 목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물론 대외적인 선전의 목적으로 언론이 기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역시 군부 엘리트들의 의도를 반

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를 비교적 충실하게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문헌연구를 위한 자료의 선정과정은 논문의 연구가설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일제시대, 미군정기와 1공화국에서 나타난 군의 정치적 동원방식, 그리고 이것과

연관하여 각 시기별 민군관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을 주로 활용하여

분석의 폭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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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1공화국 민군관계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

루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

게 될 이론적인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본 논문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먼저 군

부의 정치개입과 정치문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한국 군

부의 정치개입은 선진 정치문화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낮은 정치문화에서 나타나

는 형태를 동시에 보여주는 종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민군관

계 연구는 이러한 정치개입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 민군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유교적 사회질서 의 영향으로 형성된 정치

문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1공화국 민군관계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군의 정치개입을 설명하는 기존 논의들이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국에서 민군관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유교적 사회질서로부터 형성된 한국 사회의 제도

적 특성을 통해 민군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한국군의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기존 민군관계

연구들이 기본 전제로 제시하는 군 직업주의가 실질적으로 한국군에게 형성되었

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논의가 가지는 민군관계 분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특

히 숙군작업으로 인한 군의 우경화가 이승만과의 선택적 친화성을 형성하여 군에

대한 초기 단계의 정치적 동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5장에서는 부산정치파동 이후 이승만이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정치 동원이 가속화되는 단계, 55년 이후 정치자금원의 전환 등의 요인으

로 군과 이승만의 후원-수혜관계가 약화되는 단계, 4·19 이후 정권이 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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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군이 자율성을 획득해나가는 단계 등 1공화국 민군관계의

전개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론에서는 한국의 민군관계는 서구의 봉건제와는 다른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를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군부 엘리트와 중앙권

력과의 관계 역시 서구의 민군관계 이론에서 상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파

악해야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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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민군관계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치문화와 군의 정치개입 형태

군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각 국가의 정치제도가 변화를 유도하거나 변화에 적응할 능력

이 없을 경우에 군의 개입이 일어나게 된다.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 군의 정치

개입은 그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왔다. 이 때 군

의 정치개입 형태는 정치문화의 발전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 군의 정치개입 형태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형태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구별해야할 것은

군이 직접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와 정권을 직접 장악하는 대신 민간정부가

정치를 잘 해 가도록 제반조건을 설정해 주는 경우이다. 메덴 (1964: 93)은 군의 정

치개입을 직접개입의 형태와 간접개입의 형태로 구분하면서 직접개입의 형태인

헌법 수호자로서의 군(T he Milit ary as Con st itut ional Caret aker )과 개혁이나 혁명

의 선구자로서의 군 (T he Military as Spearhead of Reform of Rev olut ion ), 그리

고 간접개입의 형태인 민간정부의 후원자로서의 군 (T h e Military as Backer of

Civilian Gov erm ent )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첫 째, 조정자(Caretaker )형은 군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마비되어 국가적 위기, 혼란, 부패가 극심할 때 군이 정치

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강구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다시 헌정의 절차를 통해 민간정부에 통치권력을 이양한 후 군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기구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 째, 주도자 (Spearhead )형의 군은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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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차의 효과적인 민주정치의 수립을 위하여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치, 경

제,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군은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치제도를 창조하고자 민간정부의 정치구조를 혁명적으로 대체해 버리는 형태

이다 .

셋 째, 후견자 (Backer )형은 군이 정치일선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민간정부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묵시적인 강제로서 제 요건들을 마련해주는

등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 표. 2- 1- 1 > 군의 정치개입 양상

구분 조정자형 후견자형 지배자형

권력행사 비토권 정부통제 정권지배

주도세력 민간주도 민·군 연합 군부주도

권위주의적 성격 하 중 강

* 출처 : 조영갑 , 1993, 『한국민군관계론』 , 한원 , p . 178

노드링거 (1977: 21) 역시 정치에 개입하는 군의 유형을 중재자, 감시자, 통치자

로 구분한다. 여기서 중재자 유형은 정치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직접 정

부를 통치하지 않는데 비해 감시자 유형은 단기간 정부를 통제하고 퇴진하여 대

규모 정치변동 보다는 협상 유지를 선호하고, 통치자 유형은 정권을 장악하여 정

치구조를 개조하거나 사회·경제적 변동을 시도하기 때문에 정권의 폐쇄를 선호

하게 된다. 따라서, 노드링거의 군 정치개입 유형은 표현양식만 다를 뿐 메덴의 그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 정치문화와 군의 정치개입

파이너(1962: 87)는 군의 정치개입 수단을 정치문화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다.

여기서 정치문화는 1) 정치체제에 대한 정통성이 널리 일반에게 인정되어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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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그 사회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민간 구조와 절차의 권위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승인되는 정도, 3 ) 민간제도에 대한 참여와 애착 등의 정도에 따라 성숙한

정치문화, 선진 정치문화, 낮은 정치문화, 최저 정치문화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4가지 정치문화의 등급에 따라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수준이 달라지며, 개

입수단 또한 4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 성숙한 정치문화에서 군은 보통의 입헌적인 형식을 통해서만 정치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둘 째, 선진 정치문화에서는 군의 정치 개입에 저항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군은 민간정부에 대한 비협력 내지 협박과 같은 위협적인 방식

으로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 셋 째, 낮은 정치문화에서 군은 한 내각을 폭력에 의

해 제거하고 고분고분한 다른 민간 정치가로 대체시키게 된다. 넷 째, 최저 정치문

화에서 군은 민간정권을 일소하고 군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 표. 2- 1- 2 > 정치문화와 군의 정치개입 형태

정치문화 성숙한 정치문화 선진 정치문화 낮은 정치문화 최저 정치문화

개입 수준 영향력 협박 대체 배제

개입 수단 합헌적 통로 비토권 정부통제 정권지배

개입 형태 · 조정자형 후견자형·지배자형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조정자형의 정치개입은 선진 정치문화에서 나타나

며, 후견자형이나 지배자형의 정치개입은 낮은 정치문화 또는 최저 정치문화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문화가 군의 정치개입 형태를 설

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문화 수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한국

군의 정치 개입 형태를 설명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군의 정치개입 형태는 1공

화국 기간 중에는 조정자형과 후견자형이 공존했으며, 2공화국을 거치는 짧은 기

간 동안 지배자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공화국에서 나타난 군의 정

치개입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과 군의 정치개입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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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 2 절 가산적 지배구조와 민군관계

일반적으로 서구 선진국에서 문민통제의 원칙이 확립되고, 군이 전문직업화한

배경에는 중세 이후 서구국가들이 겪은 시대적 변천과정이 있었다. 현재 서구의

민군관계 유형을 가져온 사회적 변혁의 가장 근본적인 동인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었다 (온만금, 1994).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본주의 발달이 미약했던 동양 사회에서

는 서구와는 다른 군 통제양식이 형성되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Jacob s는

동·서양 간에 나타난 상이한 발전의 경로를 설명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야할 분석기준으로 봉건제적 사회제도와 가산제적 사회제도의 유형적 차이에 주

목한다.1) 이러한 논의는 지배구조에 따른 민군관계의 유형화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다.

1 . 지배구조의 분화와 민군관계

막스 베버 (1981)의 논의를 따르면 전통적 지배 구조하에서 정당성의 근거는 전

통, 즉 옛부터 관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깨뜨릴 수 없다는 신념이었다. 따라서, 전

통적 지배구조에서 군 통제양식은 봉사 의무나 규범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전통

에 의해 신성화된 규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배자가 지배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 행정적, 군사적 간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중복되

어 있던 순수 가산제와 신분적 가산제의 요소들이 전쟁 수단의 소유 및 위임 양

1) Jacobs는 자본주의와 친화력을 가진 정신구조는 그 맹아의 형태로는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하였으므로 그것의 존재여부로서는 자본주의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

려 이러한 정신구조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면서 한

사회 내에서 집단들간의 경쟁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제도의 유형이 동·서

양의 상이한 발전의 경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유석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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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중심으로 분화되어 나가게 된다.2)

< 그림. 2- 2- 1 > 전통적 지배구조와 무력관리 유형

조직 규모

무력관리 막료의 확보지배자가 직접 무력 행사/관리

가산제

(父의 권위와 子의 효성스러운 복종)

봉건제

(계약적으로 고정화된 충성심)

전쟁수단의 소유 및 위임 여부

출처: 박성환, 1982,「한국의 가산제 지배구조와 그 문화적 의의」,『막스베버와 동양사회』,나남, p. 365을 토대

로 재구성

지배의 구조는 지배자와 장치와의 일반적인 관계 양식, 이 양자와 피지배층과

의 관계, 명령권의 분배에 따라 결정된다 (W eber , 1981). 따라서, 통치자와 막료들

간의 관계의 차별성을 통하여 지배 구조의 상이성(相異性)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성을 토대로 민군관계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배자와 장

치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통치자와 무력을 담당하는 막료 사이의 관계 양

태가 결국 민군관계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2 . 통치자에 대해 공순한 관료로서의 군부 엘리트

중국의 봉건제도는 B.C. 211년 진시황에 의한 중국 통일 후 중앙집권제인 군현

2) Weber는 전쟁 및 행정의 주체가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가 아

니면 단지 위임받는가의 여부를 전통사회의 지배구조를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삼

고 있다 (전성우, 199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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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전환되었다 (호영진, 1993: 53). 이후 치자 (治者)를 위한 사상이었던 유교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사회의 기본 조직원리로 설정하고, 조직의 안정

을 추구하게 되었다. 가산제는 이와 같이 중국의 중앙집권적 관료제에 나타나는

포괄적인 구조적 특성이다 (박성환, 1992: 367). 가산제적 지배 유형의 특성은 전

쟁 수단이 그 직무의 수행자로부터 유리되어 하나의 최고 통치자의 손에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통괄적으로 유지하는 상비군 형태가 나타나

며, 전형적인 군인은 개별적으로 무장하는 영웅적 기사가 아니라 봉록을 받는 장

교이다 (전성우, 1996: 203). 여기서 장교는 직무에 대한 충직보다 지배자의 개인

적인 신하로서의 충직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이외

의 측면에서도 군주에 대해 공순한 관료였다 (박성환, 1992: 381). 가산제 하에서

무인 역시 문인 관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권력적 기반과 그 유지의 근거를 중

앙권력으로의 진출에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가산제적 지배권력의 편

에 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조화로운 사회질서의 건설이라는 유교의 이상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방식

으로 인식되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Chen , 1999). 중

국에서의 전쟁은 정도 (正道)를 따르지 않는 폭군이나 불의에 대해서 권도(權道)를

사용하여 이를 토벌하고 악을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병호, 1996),

손자의 부전승(不戰勝) 사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을 하지 않고 목적한 바를 달

성할 수 있는 상태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노병천, 1990: 16). 이러한 중국의

전쟁관으로 인하여 상비군은 황제의 행정·군사적 중앙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

단이 되었으며, 가산관료제 하에서 무관들의 지위는 황제의 병권 행사를 돕는 개

인적 보조자에 불과했다. 이러한 특성은 상비군의 성격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유럽의 상비군이 군사적 동기로 형성되었던 반면에 가산적 지배구조 하에서 상비

군은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형성되었던 것이다.3)

3) 17세기 초반부에 유럽에서는 용병군이 전형적인 지상군의 형태였다. 그러나 16세기 말

이전에, 한 전투 시기가 끝나면 연대를 해체했다가 다른 전투 시기가 시작되면 다시 연

대를 편성하던 체제가 상당히 비능률적이며 경비면에 있어서도 낭비였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었다. 그래서, 연중 내내 병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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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민에게 종속적인 군부 엘리트

Mills (1979)는 권력 엘리트를 한 사회의 중요한 지배적 제도 내에서 최고의 지

위를 점유하며,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파악하였다. 즉, 그의 권력

엘리트 개념은 고도로 집권화·관료화되어 가는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영역에

서 이들 제도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Mills는

특히 정치·경제·군사의 각 영역 엘리트 간의 교류가 서로의 깊은 연관관계를

증대시켜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산적 관료제 하에서 경제적 능력은 토지에서 나오며 토지는 관직으로부터

부여받는다. 무관과 문관은 봉록을 받게 되어있으므로 권력 엘리트는 군사-경제

엘리트와 정치-경제 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분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신분윤리로서의 유교는 전형적인 중국 가산관료인 문사계급에게 높은 선택적

친화성을 갖기 때문에 (김호기, 1992: 343), 문민 우위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특히

군사적 지휘체계와 행정체계가 모두 군주를 중심으로 집권화 되는 가산적 지배구

조에서 문관들이 무관의 보직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군사-경제 엘리트는 정치-경

제 엘리트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정치-경제 엘리트의 단일 지도체제가 이루어

졌다.

서구에서 군에 대한 민간집단의 통제는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민간 기구

가 확장되고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의 권력이 증대되면서 군대가 자연

히 정부의 한 부서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T illy , 1990: 5). 가산적 지

배구조의 민군관계는 문민우위의 통제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서구의 민군관계 양

식과 동일하지만 군의 자율성이 민의 (民意)가 아니라 일부 민간 정치엘리트에 의

해서 제한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군부 통제양식은 헌팅턴이 제시한 주관적

문민통제를 따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계에 있는 민간 집단들이

래지 않아 상비군 제도가 실시되었다. 상비군이 발전한 것은 절대군주 체제가 이러한 군

체제에 의존했던 것도 아니고 왕이 특권층 또는 상류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필

요성 때문도 아니었다. 이 시기에 발전되었던 상비군 제도는 정치적인 상황보다는 군사

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다 (하키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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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자기세력 강화에 이용함으로써 군대가 정치에 관여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

는 것이다.4)

4 . 후원 -수혜관계에 의한 문민통제 원칙의 확립

서구의 지배층은 국민전체를 무장시키는 것을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생각했고,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애착심도 갖지 않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

로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 (박상섭, 1996). 하지만, 가산제 사회에서는 병·

농 일치를 토대로 하여 모든 백성이 군사 훈련을 받아야할 의무를 강조하였다. 병

력동원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가산적 지배구조에서

는 전통적 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의리가 공순의 윤리와 결합하여 형성

된 복종 관계가 중시되었고, 이러한 관계 하에서 군은 변혁 움직임의 출발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성환, 1992: 384). 그 결과 가산제 하의 군대에서 군주의

군사력은 보통 무산대중, 적어도 특권을 가지지 않는 대중, 특히 농민대중에 의해

서 지탱되었다 (비트포겔, 1991). 이로써 군사력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군주와

경합할 위험성이 있는 집단을 무장해제 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군주의 강압수단

에 대한 독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산군주의 정치적 지배력이 자신의 군사력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경우

에 군주가 보유한 일부 군대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받는 반체제적인 당파가 국

4) 헌팅톤은 민간집단과 군대집단간의 상대적 힘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관적 문민통제와 객

관적 문민통제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객관적 문민통제란 군 직업주의를 극대화시

킴으로서 군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객관적 문민통제는 장교단의 구성원들에게

전문직업인의 태도와 직업장교에 맞는 행동방식이 조성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인정함으

로써 군대가 군대 이상의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주관적 문민통제는 독립적인 군대의 영역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안

전의 필요성과 민간통제가 기본적으로 갈등관계에 높여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 민간통제는 의회나 행정기관 등의 특정한 통제제도, 특정한 사회계급, 특정한 헌

법형태의 힘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군대권력을 약화시키는데 그 주안을 두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난 문관 우위의 전통은 주관적 문민통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 13 -



가의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된다 (W eber , 1981). 이를 막기 위해서 가산군주는 상

비군의 지도적 지위에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층을 임명하여 군대가

군주를 버릴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무관의 병권을 문인에게 위임시키는

등 군부의 전문성을 크게 제한했는데, 이는 군대권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민

간권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군의 자율성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가산제 하의 군대는 지배자와의 후원-수혜 관계를 토대로 정치권력의 구

심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앙권력의 주변을 끊임없이 선회하게 되

었으며, 후원-수혜관계의 변화는 가산 군주의 권력을 갑작스럽게 붕괴시키거나 새

로이 성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W eber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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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한국 민군관계에 관한 기존연구와 분석의 틀

제 1 절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의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으며, 이

러한 연구는 군과 정치의 관계를 서구이론의 틀 속에서 설명해보고자 하는 노력

이었다. 여기서 서구의 민군관계 이론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군사기능

과 민간기능이 분리되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군사기능은 정치기

능과 확연히 독립된 하나의 기능으로 대외적인 군사력 사용이나 군사위협에 대응

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여 국내적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으

며, 이것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개념을 정당화한 논리적 기반이다 (조영갑,

1993).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로 한국 사회의 민군관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현재의 조건이 서구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

계를 안게 된다.

1. 군 전문직업주의와 군의 정치적 성향

군 전문직업주의에 대한 이론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군과 정치의 관계에서 이

를 정의하고 있는 헌팅턴의 구직업주의 (Old - Professionalism )와 스테판의 신직업

주의(New - Profes sion alism )를 들 수 있다.5) 구직업주의는 정치적 중립성과 대외적

국가안보만을 강조한 서구의 전통주의적 군의 성격을 말하고, 신직업주의는 남미

5) 헌팅턴(Huntington , 1960)은 폭력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지닌 장교단이 민간우위의 원칙

을 무너뜨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민간 지도자의 정치적 통치를 인정하고, 군

대는 오직 대외적 안보에만 전념하는 구직업주의를 주장했다. 이에 반하여 스테판

(Stepan , 1971)은 구직업주의 하에서는 군부가 외국군대에 대항하는 재래전을 위해 직업

적 기술을 개발하는 반면에 신직업주의 하에서는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동일시하는 대

내적 강령들을 개발하고 군부의 국가통치에 이념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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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서 고도로 정치화된 장교들이 정치·경제·사회문제의 모든 영역을 포

괄하며 국내 안보와 국가발전이라는 문제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

다.6)

홍두승(1993: 68)은 외적으로부터의 침공을 막는 소극적 의미의 군의 역할을

대내적으로 발생하는 소요와 내부반란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을 신직업주의라고 파악한다. 그러나, 군이 대내적으로 발생

하는 소요와 내부 반란 등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신직업주

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7) 신직업주의는 안보환경에 대한 군 내부의 제도적·직업

적 가치변화가 고도로 전문화된 군부 엘리트들로 하여금 정치 영역으로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조영갑, 1993). 따라서, 중요한 점은

정치에 대한 군의 관심과 연구가 군부 엘리트들을 고도로 정치화시킴으로써 국내

안보와 국가발전에 관하여 군의 역할 증대를 유발하였는가의 여부이다.

1공화국의 민군관계에 있어서 한국군의 정치적 성향은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

나지 않았다. 군은 정치적 개입요구를 거부하고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인 동

시에 5·16 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1960년 4월 19일 부

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 데모가 격화되자 계엄이 선포되고 치안유지의 책임을 군

6)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헌팅턴은 구직업주의 개념에서 대외 방어를 위한 폭력 전문가로서의 군의 전

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스테판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의 중국, 인

도차이나, 알제리, 쿠바 등에서 발생한 정규군에 대한 혁명전략의 승리에 주목하는 것이

다. 이러한 혁명의 발생은 선진국이나 후진국 모두에게 국내 혁명전을 수행하거나 방지

할 수 있는 군사적·정치적 전략개발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국내 안보문제를 다룰 전

문적·직업적 기술개발의 결과로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하는데 군부가 핵심적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승옥, 1995: 134).
7) 만약 군이 내부적 소요에 대처하는 것을 신직업주의라고 파악한다면 한국군을 창설한

미군 역시 신직업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야한다. 미군정에 의한 한

국군 창설은 국내 치안유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박명림, 1991; 한용원, 1984). 신

직업주의적 성향은 단순히 내부의 반란에 대한 군의 진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반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군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한다. 따라서, 신직업주의적 성향은 군부가 안보문제를 전담할 수 있을 정도

로 성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성될 수 없다.

- 16 -



이 담당하도록 하였지만, 군은 계속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군의 태도

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용원, 1993; 조영갑, 1993; 온

만금, 1994; 조승옥, 1995). 하지만, 군 직업주의는 제도로서의 군에 의한 정치행위

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구직업주의가 확립되었다는 주장의 근거

가 될 수 없다. 만약 60년 4·19 당시에 군이 선택한 정치적 중립이 구직업주의

적 성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61년 5·16에 의한 정치적 개입은 신

직업주의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5·16을 신직업주의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60년

4월부터 61년 5월 사이의 1년 동안 구직업주의적 성향이 신직업주의적 성향을 전

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표. 3 - 1- 1 > 신직업주의와 구직업주의의 형성 과정에 대한 입장 차이

구 분 구직업주의 신직업주의

미국

군사교육의

영향

미국의 잘 확립된 전문직

업주의가 한국군부에 확산

미국의 선진문물에 대한 경험

이 근대화 욕구를 자극

일본

육사교육의

영향

제국주의의 전쟁 대리인으

로 동원된 경험이 대외적 안

보만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군 직업관을 형성

일본 사관학교 교육이 초국가

주의적 의식을 함양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신직업주의와 구직업주의의 형성과정에 대한 주장을 검토

해보면 서로 상이한 두 직업주의가 미국과 일본의 군사교육이라는 동일한 요소로

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1공화국 당시 군은 신직업주의

또는 구직업주의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서관모(1982)는 한국군의 직업주의를 구직업주의와 신직업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발전해온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결국 한국군의 정치적 지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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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직업주의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5·16이 군의 신직업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역시 기각될 수 밖에 없다.

< 표 3- 1- 2 > 군 전문직업주의와 1공화국의 민군관계

구분 구직업주의 1공화국 민군관계 신직업주의

군의 역할 대외적 안보 대내·외적 안보
대내적 안보와

국가발전

정부에 대한

민간인의 태도

민간인에 의한 정부

정당성 인정

강압적으로

탈정치화된 대중

사회계층들에 의한

정부 정당성에의

도전

필요한 군사기술

정치적 기술과

양립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기술

낮은 수준으로

연결된

정치 및 군사기술

고도로 서로 연결된

정치 및 군사기술

군 직업활동의

범위
제한적 무제한적 무제한적

직업적 사회화의

영향
군의 정치적 중립화 군의 정치도구화 군의 정치화

민군관계에의 영향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간통제에의 기여

중앙권력과의
후원관계에 의한
일부 파벌의 정치개입

군사적·정치적
경영주의와 역할
증대에의 기여

* 출처 : 조영갑 , 1993, 『한국민군관계론』 , 한원 , p . 259 토대로 재작성

기존의 신직업주의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결과에 라틴아

메리카의 신직업주의적 요소를 끼워맞추는 식의 분석만을 제시해왔다. 라틴 아메

리카의 신직업주의가 군부의 국가통치에 이념적 바탕을 공유하는 제도로서의 군

부를 분석단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군부는 통치자에 대항하

여 스스로 단결할 의지도 기회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벌화 되었

다는 근본적인 차이조차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석춘, 1992: 317).

따라서, 1공화국에서 나타난 군의 정치적 개입은 스테판의 신직업주의와는 다

른 한국 민군관계의 특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고도로 직업화된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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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브라질의 군이 대내안보에 대한 신직업주의적 접근법을 형성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군 자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영갑,

1993). 특히 한용원 (1993)은 1공화국의 민군관계를 분석하면서 신직업주의를 군사

력을 이용하여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고 군이 정권을 장악해야한다는 정치적 행

동주의로 파악하는데,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1공화국에서의 정치개입은 부패한

정치인에 의해서 자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일부 군부 내 파벌이 정치에 개입

을 하게 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결국 후원-수혜 관계의

변화가 가산군주의 권력을 붕괴시키거나 새로이 성립시킨다는 W eber의 가산제 논

의와 동일하다. 가산제 국가에서 통치자가 자신의 지배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강압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후원관계를 통해 군부의 기대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하는데, 후원관계의 변화가 군부 자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가할 경우 군부는 즉시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Crouch , 1986).

2 . 사적 연결망에 의한 군부 파벌화와 정치 개입

가르시아 (Garcia , 1978)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군부정권 (Junt as )의 등장이 증가하

는 이유를 군 내부 반대세력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부

통치의 지속과 정권이 결정하는 정책, 군부통치로부터의 철수 등을 모두 군 내부

파벌관계의 역동성의 결과로 파악한다. 밀스 (Mills , 1979) 역시 권력 엘리트에 대

한 논의에서 상층 군 지도자들 사이에는 여러 파벌이 존재하고, 상호간에 다양한

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특정 문관의 정책이나 인맥이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8)

8) 군인이 소수파로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과 투쟁하고 있을 때에는 서로간에 협

력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권력 엘리트의 유력한 멤버가 된 경우에 확대 그 자체를 문제

로 삼게된다. 미국 군부에서도 권력이 증대해짐에 따라 보다 격심하게 대립된 파벌이 생

겨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파벌은 사적인 신뢰망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

라 아시아 제 1주의 와 유럽 제 1주의 의 대립, 실전경험 중시(重視) 주의 와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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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라틴아메리카 군 내부의 파벌은 장교 집단간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한

불일치로 인한 파벌 이며, 사회의 분열을 반영하는데 반하여,9) 한국군의 파벌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적인 연결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었

고 이를 토대로 정치에 개입하였다. 강창성(1991)은 한국과 일본의 군벌 (軍閥)에

대한 연구에서 5·16 쿠데타는 민군간의 갈등에서 유발된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갈등과 주체세력의 개인적인 불만이 복합되는 등의 이유로 유발되었다고 본다. 손

재석(1968) 역시 당시 출신지역, 군 배경 등에 따라 군 내부에 분파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군 내부 조직상의 불화가 민간영역까지 퍼져 나오면서 5·16 군사 쿠데타

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 표. 3 - 1- 3 > 한국 시민들의 중간집단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비율

구분 친목단체 반상회 취미단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치단체

비율 (% ) 64.3 36.3 32 15.9 8.9 4.6

* 출처 : 김형태 , 1999, 「동아시아 비영리 영역의 조직화 논리」 , 연세대 석사논문 , p . 43

한국 사회에서 혈연·학연·지연으로 대표되는 사적 신뢰의 연결망은 친목단

체, 즉 종친회, 동문회, 향우회 등을 통하여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단체의 형성 및

강화에 대한 원인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집단과 위계적인 사회질서, 정보의 결

핍과 법적 불평등, 가족주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재열(1998)은 한국 사회는 시

민사회의 발달과 공식적 규칙의 제도화가 미약했으며, 공공자원과 규칙을 거의 배

타적으로 독점한 강한 국가권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개인들간의 신뢰관계가 닫힌

관계망을 통해 배타적인 파당으로 전환되어 온 것으로 본다. 박찬웅 (1999) 역시

일제 시민지 시기에 형성된 위계적 사회질서가 사회적 분열과 불신을 가져왔기

술 중시(重視) 주의 등과 같이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되었다 (Mills , 1979:

263).
9) 따라서, 군의 파벌 역시 군 내부의 조직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따라 조직되며, 이

를 토대로 민간세력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민군연합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Garcia,

197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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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공적 신뢰의 형성에 필요한 시민사회의 발달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한다.

유석춘(1998: 127)은 한국 사회가 중국 사회보다 훨씬 더 전형적인 가산적 지

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백 년에 걸친 유교 왕조의 지배와 이를 이은 일

본의 식민통치 및 미군정은 한국 사회에 항상 분권의 경향보다 집권의 경향을 강

하게 각인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집권적인 구조가 발달한 가산제 국가

에서는 관직과 그에 따른 보상을 분배하는 권한을 가진 지배자에게 영향력을 행

사하기 위한 파벌간의 대립이 형성된다 (Crouch , 1986 ; 유석춘, 1992: 317). 따라

서, 한국 군 내부에서 나타난 파벌간의 갈등 역시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에 의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 국가발전 주도 세력으로서의 군과 정치개입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는 군이 그 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되고 효과적

인 조직이기 때문에 근대화 추진세력으로서 적합하다는 견해가 여러 사람들에 의

해 제기되었다. Py e (1985)는 아시아 지역 군을 예로 들면서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한 신생국에 있어서 군은 유일하게 근대적 조직의 첨예로서 근대적 기술과 합리

적 사고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았다. H alpern (1963) 역시 군이 근대화할수록 군의

구성, 조직, 정신, 능력과 목적 등은 더욱 더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러한 요소가 군의 안정화 역할과 결합한다면

군은 근대화의 가치관과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발전과 근대화를 추

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급속히 성장한 군은 조직관리, 행정 등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

을 폭넓게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의 운영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 및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10) 뿐만 아니라 팔레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언론, 교회,

재계에 모두 부패가 만연되어있는 시점에서 군만이 정직을 위해 투쟁하는 유일한

10) 이러한 군의 행정관리 능력은 민간 행정보다 10년 이상 앞섰다는 인텔리 층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한국군사혁명사 편찬위원회, 1963: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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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여현덕, 1992). 특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풀브라

이트와 아시아 정책에 관한 콜론 보고서가 한국의 정당 정치는 군인 정치로 교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군은 국가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11)

실제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군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조

성대 (1990)는 군과 국가사회 발전과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한국군이 사회·경제적

개혁과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다이나믹하고 적절한 세력으로서 산업화와 근

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다. 또한, 김호진 (1992)은 군부지배 체제의 결

과를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군부지배 체제하에서 산업화 정책이 성공

적으로 추진되어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정치개입을 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군

의 정치개입에 대한 분석을 군이 정권을 장악하거나 정치 일선에 나서는 행위로

서의 정치개입만으로 축소시키는 한계를 안게 된다. 특히 유교로 대표되는 문화적

요인, 분단구조와 냉전체제, 지배계급의 부재 (不在)라는 사회·경제적 요인,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국가의 과대성장 등의 제반요건이 근대화를 전담한 군 지도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였다는 김호진 (1997)의 주장을 종합하면 한국의 근대화는 근대화

된 군부 지도자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한다.

제 2 절 한국 민군관계의 특성에 대한 분석틀

1. 국민군대 형성의 상이한 경로

T illy (1994)는 서구에서 국민군대의 형성이 가산제, 거간제를 거쳐 국민화, 전

11) 콜론 보고서는 1960년 1월부터 5월까지「사상계」에 분할 게재되었는데, 당시 군인들에

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정치적 혼란상태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민주

주의는 부적당할 수 있으며, 적어도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고,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현

덕, 199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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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원

칙은 이러한 과정에서 근대적 전문직업 장교단이 형성되면서 집권세력이 군을 정

치도구화 하거나 군에 배분된 권력의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된 서구

민군관계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홍두승, 1993).

서구 민군관계 분석의 기본적인 틀은 이와 같이 군사기능과 민간기능이 분리

되어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군사기능은 정치조직과 확연히 구별된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이것은 대외적 군사력 사용이나 혹은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데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국내적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민통제의 개념을 정당화하였다는 것이다 (조영갑, 1993).

< 그림 3- 2- 1 > 기존 민군관계 분석이 가정하고 있는 국민군대 형성과정

봉건제

가산제

전문화

거간제

국민화

동양

서양

하지만, 이와 같은 관계의 설정은 서구적 환경에서 이분법적 시각으로 민군관

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구중심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군관계 연구들은 한국군

의 창설과 함께 서구식 국민화, 전문화 과정이 확립되었으며, 군사기능과 정치기능

이 분리되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정 사회의 민군관계 유형은 각 국가들이 시대적 변천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

치·경제·사회·군사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서 형성된다 (온만금, 1994). 국

민군대의 형성과정에서 서구에서와 같은 내적인 역동성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한

계는 다른 한 편으로 군대와 모사회의 관계가 서구와는 다르게 형성되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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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따라서, 한국 민군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지배구조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틀의 제시가 요구된다.

2 . 한국 민군관계에 대한 분석틀

본 논문은 1공화국에서 군의 자율성이 통치자와의 관계에 따라 변동한 것으로

보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향이 결국 자율성 회복 움직임과 동일하게 파악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신의 지배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충분한 강압

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산제 하의 통치자는 후원관계를 통해 군의 기대를 만

족시켜 줌으로써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한다 (Crou ch , 1986). 따라서,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사병 및 용병이 동원되는 현상은 가산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W iliam e, 1972: 2). 이 경우 군은 정치에 개입하여 정권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국 (政局)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통치

자가 장악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구조 하에서 통치자와 군 사이에 형성된 후원-수혜관계의 변화는

통치자의 권력을 갑작스럽게 붕괴시키거나 새로이 성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지

만 (W eber , 1981), 가산적 지배구조는 그 속에 담겨진 문화가 완전히 몰락하기 전

까지 결코 해체될 수 없기 때문에 통치자가 교체되더라도 군은 여전히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공화국에서 군에 대한 정치적 동원이 가

산적 지배구조에 담겨진 정치문화의 산물이라면 후원-수혜관계의 변화는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고, 군에 대한 정치적 동원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4·19로 인한 1공화국의 붕괴 후에도 군에 대한 정치적 동원은 동일한 방

식으로 2공화국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이로부터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부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가산적 지배구조의

해체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가산적 지배구조는

체제 내부적으로 발생한 군사적 혹은 종교적 혁명에 의해서만 변동될 수 있다는

박성환 (1992: 382)의 논의를 고려할 때, 한국 민군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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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군의 자율성 추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종찬과 송요찬이 선택한 방식으로 군사기능을 정치기능으로 통합

하려는 통치자의 의도에 반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박정희와 영관급 장교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군사기능을 정치기능으로 통합시키려는 가산적 지배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다.

< 그림 3- 2- 2 > 한국 사회의 가산적 지배구조와 민군관계

통치자의 영역

자율성

추구

정치기능

군사기능

박정희

영관장교

이종찬

송요찬

자율성

추구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군부 엘리트들의 자율성 확보 움직임은

이들을 둘러싼 통치권력의 강도라는 구조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즉, 이종찬, 송요찬, 박정희 등이 추구한 군의 자율성 획득 노력은 군에 대한 외적

강제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약화되었던 시점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군을 정치

적으로 동원하려는 통치자와 이에 반대하는 군 사이의 갈등이 통치자의 권력이

약해진 시점에서만 나타났다는 사실로부터 한국 민군관계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향이 아니라 통치권력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야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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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1공화국의 형성과 군의 정치적 성향

제 1공화국은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설과 그 전개에 구조적인 바탕을 제공하

였다. 이 시기 동안 국가기구의 골격과 정치구조의 바탕, 그리고 정치과정의 한국

적 성격이 형성되었으며, 이 때 형성된 제반 정치적 특성은 한국 민군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시기 민군관계에 대한 검토는 한국 사회에서 군의 정치

개입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민군관계 이론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군사기능과 정치기능의 분

리가 1공화국의 형성과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1공화국 초기의

정치적 현실에서 나타난 군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한국군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제 1절 군 전문직업주의의 미형성 : 제도적 정치개입의 한계

1946년 미군정에 의해서 근대적 국민군대로서의 한국군이 창설되었다. 하지만

미군정이 한국군의 창설을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군에도 미국식의 군 전문

직업주의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군의 정치적

성향은 군 직업주의적 성향을 토대로 분석되어져왔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군의 정

치적 행위를 특정 직업주의적 성향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다

시 군의 정치개입을 설명하는 순환론적 오류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업주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

한 분석이 요구된다. 1공화국 당시 한국군에게 직업주의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군

이 특정 직업주의 성향 때문에 정치적 중립 또는 정치 개입을 선택했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헌팅톤은 책임성, 전문성, 단체성으로 이루어진 군

전문직업주의의 확립이 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

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창설 당시의 한국군을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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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군 전문직업주의의 확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사회적 책임성의 미형성

1 . 1 . 군대의 국민화 -민주화 과정과 군 전문직업주의

군대의 국민화-민주화 과정은 1789년 초 프랑스에서 민란을 진압하라는 명령

을 받은 병사들이 명령수행을 거부하고 민란에 가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

서 정규군 내의 외국인들과 귀족 출신 장교들의 반 이상이 외국으로 망명하자, 이

자리가 평민 출신의 하사관이나 사병들로 보충되면서 내부적 단결과 실질적인 국

민화 작업이 성취된 것이다 (박상섭, 1996). 국민군대의 형성과정이 군사복무의 대

상을 외국 용병 및 귀족에서 자국의 평민 계층으로 전환시키게 됨에 따라 이들로

부터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개혁이 요구되었다.

< 표. 4 - 1- 1 > 서구 각국의 군사지도층의 성분변화 (1824∼1958)

구 분
1824 1872 1898 1911 1925

귀족 평민 귀족 평민 귀족 평민 귀족 평민 귀족 평민

독 일 97 3 94 6 81 19 67 33 38 62

스웨덴 56 46 62 38 - - 35 65 33 67

영 국 - - - - - - 40 60 25 75

출처 : 조영갑 , 1993, 『한국민군관계론』 , 한원 , p . 222

헌팅턴에 의하면 군대의 직업주의는 1807년 8월 6일 샤른호스트의 군대개혁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샤른호스트와 그나이제나우와 같은 군사 개혁자들은 국민군대

의 형성을 위하여 19세기의 시민사회적 가치들을 강조하였으며,12) 그 결과 군대도

12) 프러시아의 개혁주의 장교들의 지도자였던 샤른호스트는 개병제가 국민에 대한 일반적

의무감을 고취시킬 수 있고, 이러한 의무감은 새로운 시민권의 개념과 함께 새로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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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개인적 사병이나 특정계급의 독점물이 아니라 국민전체가 참가하는 집단이

어야 한다는 사상이 전개되었다 (조영갑, 1993).

이로써 사회적 출신성분과 가문의 전통을 기초로 하던 장교의 충원기준이 점

차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로 대치되기 시작하였다.13) 장교

들의 권위는 그들의 귀족적 출신성분이 아니라 그들의 공식적 직위에 수반되는

권위로부터 나오게 되었으며, 무력의 사용도 합법적 권위의 승인 하에 공식적 절

차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상관의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의 의무가 국한되자 (Keiser , 1994) 군은 문민통제의 원칙을 수용하

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단체적 이익을 국

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이익 집단이나 행정부처들처럼 기존의

정치 질서 내에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

과 민간인들도 군의 안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군의 명예와 자율성을

인정하는 군 전문직업주의가 확립되었다 (온만금, 1994).

1 . 2 .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지배구조와 군 조직의 변형

군 전문직업주의의 확립은 사회적 평등의 구현이라는 사회개혁과 동시에 이루

어졌다. 따라서, 군 전문직업주의의 확립은 군 조직의 명령-복종관계가 신분적 위

성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특히 1808년 군사 개혁안은 이제부터 장

교직에 대한 요구는, 평시에는 지식과 교육, 전시에는 예외적 용기 및 명민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질을 보유하는 국민 각자는 군대의 최고직책

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적 선호는 이제부터 군대 안에서 종식될

것이며 각자는 자신의 배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는 선언으로 시작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군전문직업주의의 확립은 사회적 평등이라는 민주의식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박상섭, 1996: 210).
13) Huntington은 장교단의 특성이 아마츄어리즘에서 전문직업적으로 바뀌는 것은 일반 병

사의 경력이 직업군에서 시민군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조영갑,

1993). 즉, 군사복무의 대상이 군사적 전문기술을 가진 용병군에서 군사 경력이 없는 시

민군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들을 지휘·통제하기 위해 장교단의 군사적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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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아니라 객관적 법률에 근거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복종의

의무는 상관의 합법적 명령에만 국한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발

생하지 않는다 (Keiser , 1978).

해방 후 한국 사회는 민주적 정치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전통 한국에서의 지배

적인 정치양상 역시 비민주적인 것 일색이었다. 특히 36년간의 일제시대의 경험은

신민적인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삽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문화는 권위

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김병진 1993: 11).

특히 이러한 권위주의는 농경문화와 가족 중심적 유교사회의 전통으로 인하여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를 대등한 인격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가족제도

에 있어서 父子의 관계가 확대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계급 질서로 구성된 군

대의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되었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군대의 지휘체계로

확대되는 현상은 우병규 (1960: 257)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듯이 사병 (士兵)을 사병

(私兵)화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 표. 4- 1- 2 > 한국의 전통적 군인상

시대구분 군인의 덕목 군인의 자질과 통솔

삼국이전 武功, 禮儀, 忠義

인의에 의거한 부대지휘

化家爲國의 부대지휘

가부장적 권위와 능력 구비

고매한 인격

삼국시대 세속오계

고려 충, 효, 신, 용, 인

조선 인, 충, 용, 신, 엄

일제치하

임전무퇴, 민폐근절

기밀엄수, 약속이행

명령복종, 상벌철저

출처 : 조승옥 , 1993, 『군대윤리』 , 경희종합출판사 , p . 298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전통적 군인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군인상에서 추구하는 군인의 덕목은 시기마다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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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으나, 부하에 대한 통솔은 가부장적 권위 또는 家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

조를 군대로 확장시킨다는 개념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당시 군 조직의 위계구조

하에서는 명령-복종 관계가 객관적 법률에 근거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개념보다는 지휘관의 고매한 인격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객관적 법률에 의한 명령-복종관계의 형성은 군대의 사적인 사용을 저지함으

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장교단

이 군사적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령 및 복종의 관계가 객관적

법률이 아니라 가부장적 권위에 기초한다면 군 전문직업주의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1 . 3 . 일본 군사문화로부터의 영향

일본에서 군 통수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천황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이

로 인해서 군부는 자신의 이익과 천황의 이익을 동일시해서 반대세력을 천황에

대한 침해자로 간주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고, 군을 사회통제 기재로서 동원하기도

했다. 도죠내각 시기에는 헌병을 동원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했으며, 정권말기에는

상식을 벗어나는 헌병정치를 실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형철, 1991: 278).

이러한 관계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국내 치안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

망을 갖춘 경찰과 내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선군사령부 휘하에 수 개 사

단을 상주 배치하였다 (한배호, 1988: 9).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위주

로 하는 통치기구는 관료주의적 통치방식과 함께 일제 식민지 통치의 본질적 요

소였다 (박은경, 1999: 20). 헌병력과 경찰력이 기구상 통합되어 만들어진 헌병경

찰제는 러·일 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기구로서 작

동하였으며 (김운태, 1998: 187),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경찰국가라고

불리울만큼 기능이 강대했던 조선의 절대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근대적 정

치훈련을 경험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이달순, 1971: 42; 김삼웅, 199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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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42년 5월 일본정부 각의에서 44년부터 조선인에 대해서도 강제징병제

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이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사문화는 한국

의 군부 엘리트뿐만 아니라 장차 병역대상자를 구성할 모든 인원에게로 확산되었

다. 42년 10월의 청년특별훈련령에 의해서 이미 중등학교 이상에 현역군인을 직접

배속하여 실시하던 군사훈련이 17세에서 21세까지의 청년에게로 확대되었는데 (한

긍희, 1996), 일본의 징병제는 단순한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황군의식과 황국신

민사상을 국민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시민적

기풍을 병영에서 격리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었다.

군대로 시민적 가치를 도입하는 것은 곧 천황제 군대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

었기 때문에 일본 군대에서는 군기 유지를 위해서 병사의 인간적 자각을 억누르

고 합리적 비판정신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藤原 彰,

1987: 149). 그 결과 한국의 군대는 합리적 비판정신을 군기의 이완으로 파악하고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는 일본 민군관계의 특성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으며, 군대

의 민주화 과정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2 . 전문화의 제한과 단체성의 미형성

2 . 1 . 미 군정의 한국군 창설 목적과 전문화의 제한

커밍스(Cum ing s , 1990)는 한국군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는 남원 인민위원회의

요원들 및 국군준비대 지부가 한국경찰 및 미군전술부대와 충돌했던 사건인 10월

15일의 남원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14) 해방 직후 한국에는 일제 식민지 국가권력

14) 남원사건은 친일파 출신의 전북도경국장 김응조가 이끄는 현지 미군정 경찰이 남원 인

민위원회와 그 지지세력의 군사훈련 및 귀속재산 관리행위를 미군정에 대한 도전 및 범

법행위로 간주하여 1945년 11월 15일에 이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습격하고 핵심 지도자

를 체포함으로써 발단한 사건이다. 당시「해방일보」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

다 (박명림, 1991). 「11월 15일 오후 2시 전북경찰부장 김응조는 무장경관 20여명을 대

동하고 남원에 출장하여 인민위원회, 건국군, 청년동맹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하고 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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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붕괴와 함께 독립국가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이 등

장했으며, 1945년 11월에는 그 수가 30여개가 되어 당시의 무질서한 사회상을 더

욱 혼란케 하였다. 또한, 이들 자생적인 민간군사단체들은 특히 그것이 군사조직이

었기 때문에 미 점령군에게는 위협요소로 인식되었다 (박명림, 1991).

< 표. 4 - 1- 3> 주요 좌파 군사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 설치일시/장소 특이사항

조선

국군준비대

·총사령

이혁기

1945. 9. 16

서울 명동

·간부들이 대부분 좌익계열

·1945.12.26∼27 서울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

고 명예회장에 김일성, 김원봉, 이정천, 무정

을 추대

학병동맹
·위원장

왕익권

1945. 9. 1

종로한청빌딩

·인공의 외곽단체로 좌익계열이 대부분

·1946. 1 삼척동 반탁학생연맹습격

조선

국군학교

·교장

김원봉

1945. 10

광주

·임정의 좌파계, 1,000여명 훈련
·12. 15 국군준비대에 흡수

육군사관

예비학교

·교장

오정방
1946. 1. 11 ·조선건국청년회 회원 훈련목적으로 설치

* 출처 : 조영갑 , 1993, 『한국민군관계론』 , p . 371에서 발췌 .

특히 당시 국군 준비대는 중앙에 총사령부, 각도에 도사령부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만의 대원을 확보하여 민간 군사단체 중 최대규모로 성장한

상태였다. 무기 소지 및 군사훈련, 귀속재산의 관리는 군사적·경제적 물리력의 확

보와 관계되는 즉, 정치적 경쟁에서 힘의 우위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

소였기 때문에 미군정은 극우 청년단체인 건국청년회와 국군준비대의 충돌을 계

기로 46년 1월 3일 국군준비대 경성연대를 시작으로 국군준비대에 대한 해체작업

에 돌입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모든 민간군사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렸다 (박

단체의 사무소를 포위하고 간판을 떼는 한편, 문서를 압수하며 검거를 주저하는 남원 보

안서장 정성봉을 군중 면전에서 따귀를 때려가면서 인민위원회 김창한, 양판권, 강흥주,

박종암, 노재룡등 5명을 전주로 압송하였다.」

- 32 -



명림, 1991: 202).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의 국군 창설은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한국 경찰을 지원하고 기존의 군사단체들을 흡수하거나 해체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명림, 1991; 한용원, 1984).

민간군사단체들을 모두 해체한 후 미군정은 1946년 2월 7일 태릉에 조선국방

경비대 총사령부를 설치한 후 본격적으로 연대창설과 신병모집에 착수하여 1946

년 4월 1일 춘천에 제 8연대를 설치한 것을 끝으로 단 두 달만에 8개 도에 각각

1개 연대씩 8개 연대로 구성되는 군대의 설치를 마쳤다. 하지만, 1946년 5월 국방

(N at ional Defen ce)이라는 개념이 국내치안 (In tern al S ecurity )의 유지라는 개념으

로 변화됨에 따라 조선국방경비대도 조선경비대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15) 실제

로 경비대는 경찰의 지원에 목적이 있고 치안유지를 보조했기 때문에 군대의 성

격이 약했고, 미군정은 경비대의 훈련을 제식훈련과 폭동진압훈련으로 제한시킴으

로써 전투능력배양을 저해했다 (한용원, 1984). 조선경비대는 1948년 8월 15일 대

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군으로 편입되었지만, 군 내부에 침입한 좌익분자들

에 의하여 1947∼1948년간에 제주도 폭동, 여순 반란사건 등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폭동진압과 공비, 인민유격대 토벌 등 치안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했다. 이는

급박한 남한의 상황에서 한국군의 일차적인 목표가 대외적인 방어보다는 국내 혁

명세력의 진압이었음을 의미한다 (박명림, 1991).

2 . 2 . 장교단의 파벌화와 단체성의 미형성

1946년 1월 20일 모든 민간군사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자생적

인 민간군사단체들의 활동은 종식되었다. 이들은 1945년 12월 5일 해방 이후 최초

로 설립된 군사교육기관인 군사영어학교에 참여하였다. 군사영어학교는 기초적인

군사영어를 가르쳐 미군 지휘관의 통역관을 양성하는 목적 외에 국군준비대와 같

15) 모스코바 3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서울에서 열린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이 미소양국이 현재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기성정부

가 가지는 국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냐 는 의문을 제기하자 1946년 5월 러치(Archer L.

Lerch) 군정장관과의 합의하여 국방의 개념이 국내치안으로 변경되었다 (박명림,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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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체를 통제 또는 해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명림, 1991). 최초에 미군정은 불

편부당 (不偏不黨)을 내세워 입학정원 60명을 각각 일본군계 20명, 만주군계 20명,

광복군계 20명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광복군계가 친일파와 함께 참여할 수 없다고

입교를 거부, 군사영어학교는 일본군계와 만주군계가 장악하게 되었다.

< 표. 4 - 1- 4 > 군사영어학교 출신별 임관현황

구분 출신별 연령별 출신지별 승진별

내용

·일본육사: 13

·일본학병: 68

·일군지원병: 6

·만주군: 21

·광복군: 2

·23세 이하: 7

·23∼30세: 97

·30세 이상: 6

·함경도: 19

·평안도: 16

·황해도: 4

·강원도: 4

·충청도: 17

·서울,경기: 16

·경상도: 13

·전라도: 9

·만주: 4

·기타: 4

·장성급: 78

·영관급: 22

·위관급: 10

출처 : 한용원 , 1984, 『창군』 , 박영사 , p . 82

초기 군 창설을 주도한 군사영어학교가 1946년 4월 30일 해체되자 미군정은 5

월 1일 태릉에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경비대 간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경비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되면서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될 때까지 총 1,254명의 간부를 배출했다. 조선경비사관학교 1기부터 4기까지

는 대부분이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지 못한 일본군, 만주군들이 입교했고, 5기부터

8기까지는 군을 포함하여 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특히, 5기부터 8기까지는 북한출신의 반공우익 청년들이 대거 입교하여 식민지

시대 일본군 및 만주군에 이어 세 번째의 한국군 형성의 인적자원을 이루었다.16)

하지만, 이들이 이전 군사경력이 없는 민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경비사관학

16) 1공화국 당시 한국군의 주류세력은 함경도 출신의 동북파와 평안도 출신의 서북파로

구성되어있었다 (김승흠, 1995: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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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교육기간은 이들을 직업적 소속감이나 전문성을 깊이 체득한 고도로 직업화

된 군부 엘리트로 양성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조선경비사관학교의 교육내용은 분

야에 따라 일본식 또는 미국식이었으며, 교육기간은 짧게는 수 주일로부터 가장

긴 것이 고작 6개월에 불과했던 것이다 (박명림, 1991).

< 표. 4 - 1- 5 > 경비사관학교 교육훈련 기간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교육기간 45일 80일 3개월 4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구 분 7기 (특) 7기(후) 8기 8기 (특1) 8기 (특2) 8기 (특3) 8기(특4)

교육기간 8주 4주 6개월 3주 5주 12주 5주

출처 : 한용원 , 1984, 『창군』 , 박영사 , pp . 82∼83.

이러한 충원구조는 좌익분자들이 군 내부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군내 파벌간의 대립과 갈등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17) 다양한 군

사경력과 짧은 동질화 기간은 군부 엘리트들의 파벌화를 촉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교단으로서의 단체의식 형성이 미흡하게 되었던 것이다.18)

17) 1947∼1948년간에 제주도 폭동, 여수 및 순천 반란사건등을 주도한 군부 내 좌익분자들

은 군내 자체정화를 위한 숙군작업을 통해 1948년 10월부터 1950년 6월 25일 직전까지

4차에 걸쳐 총 1,300 여명이 제거되었다 (조영갑, 1993). 이들은 파벌간의 대립과 인물간

의 반목을 조장하고, 신탁통치나 좌우합작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견해의 대립을 격

화시켜 충돌로 유도하고, 경비대와 경찰간의 불화를 선동하고, 장교와 사병을 이간하고,

군정에 대한 불만을 반미감정으로 격화시키면서 대미투쟁을 추구하는 등 갖은 수법으로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며 경비대를 약화하기 위해 암약하였다 (이동희, 1990).
18) 헌팅톤은 군 장교직을 전문성, 책임성, 단체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통해서 전문직업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단체성이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데 소

요되는 장기간의 교육훈련과 숙달과정,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동 유대 및 자신들

의 고유의 사회적 책임 등에서 나오게 되는데, 장교들은 조직화된 단일체 의식을 공유하

며, 그들 스스로 일반인들과는 다른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조영갑, 1993: 241). 한

국 군장교단의 전문직업화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이와 같은 단체성이었다. 교육과 배

경이 다른 장교집단 내에서 다양한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이 창출되었고, 이런 공통적인

- 35 -



미군정 당시 모집된 고위장교들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혼란된 계급서열로 인한

불만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고급장교들은 하급장교들에 대하여 단결된 권위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기반에 따라 수직적 파벌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이러한 수직적 파벌 구분은 다시 과거 일본 군대 내에서의 계급과 일제 하에서의

교육의 정도 및 질 등이라는 문제와 얽혀 더욱 복잡해졌다 (김정원, 1985).

3 . 군부 엘리트의 이전 군사경력과 전문직업주의에 대한 영향

한국의 군부 엘리트들은 다양한 군사경력과 짧은 동질화 기간으로 인해서 파

벌화가 촉진되었고, 장교단으로서의 단체의식 형성도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 엘리트들에게 특정 직업주의적 성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전의 군사경력

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양병기(1996)는 1930∼40년대 일제의 군사적 침략정책이 일본군 내부의 신직업

주의적 성향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창군 당시의 군 수뇌부가 일본군의 직

업화와 제도화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군 역시 이러한 직업주의적 성향

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군 통수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

닌 천황에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할 수 없었던 천황은 군의 정치

개입을 저지해야할 책임이 있었다 (김병하, 1994; 이형철, 1991). 따라서, 군사정책

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시 일본 군부는 민간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全會

一致主義라는 관행·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타협·절충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

야 했으며 최종적으로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했다.

일본에는 문민지배의 관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문민지배의 원칙 역시 제도화되

지 않았다.19) 그러나, 명치유신 이후 패전까지 약 80년간 일본 군부는 합법적·간

가치관의 결핍과 다양한 분파적 행동은 경비사관학교 6기 이전의 장교들에게는 보편적

인 현상이었다 (이동희, 1990).
19) 패전 때까지 문민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후 헌법제정 당시 국무대신을

Civilian '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명기하라는 극동위원회의 요구에 직면해서 일본측이 무

관의 경력이 없는 자로서의 문민이라는 새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형철,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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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배의 범주를 일탈하지 않았다 (이형철, 1991: 16; 高橋幸八郞, 1980: 180). 군이

여타의 사회요소에 의해서 침해받지 않고 국가 및 군사정책을 독단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배를 확대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군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은 입헌민주주의 원칙상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천황의 수

족으로 존재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형철, 1991). 따라서, 일본 군

부의 정치적 성향은 신직업주의가 아니라 군이 국가 속의 또 하나의 권력의 핵으

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로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4 - 1- 6 > 5·16 군사혁명위원과 혁명내각의 군사경력 분포

구분 학도병 만주군 일본육사 지원병 중국 국내 계

군영

구성비율
62% 19.2% 11.8% 5.4% 1.6% - 100%

위원/내각
구성비율

34.5% 13.8% 6.9% 6.9% 6.9% 31% 100%

국외경력자
위원/내각
구성비율

50% 20% 10% 10% 10% - 100%

명단

장도영

김종오

김성은

한신

김진위

장경순

유양수

백선진

장경순

심흥선

박정희

이주일

최주종

김윤근

박림항

정래혁

이성호

한웅진

김신

김홍일

채명신

송찬호

고원증

문희석

박기호

장덕승

김광옥

배덕진

김병삼

-

실제로 이전의 군사경력이 군의 직업주의적 성향과 연관이 있는 지는 명확하

- 37 -



지 않다. 조영갑 (1993: 429)은 한국전쟁을 거쳐 1960년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나이

많은 장교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전쟁에 동원되어 받았던 경험으로 구

직업주의적 성향을 갖게 된 반면에 일부 젊은 장교들은 미 군사학교 교육 등으로

경험한 선진국의 발전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이 주는 충격과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인해서 신직업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

장 역시 직업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성향과 연결시켜 바라보는 시각에 불과하다.

< 표. 4 - 1- 6 >은 5·16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위원과 혁명 내각에 참여한 인

원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군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 째, 5·16에 참가한 군부 엘리트의 이전 군사경력을 살펴보면 군사 영어반

졸업자의 군사경력별 출신비율과 대동소이함으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

해서 군부 내 특정 파벌이 더 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 째, 외국 군사경력을 가진 인원 중 일본 군사경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90%에 달한다. 따라서, 일본 군사경력이 구직업주의적 성향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인원 중 일

본 군사경력자의 비율이 98.4%였으므로 이중 18.4%에 해당하는 일부 세력은 정치

적 중립을 지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한

이종찬이나 송요찬 역시 일본 군사경력을 가지고 있다.

셋 째, 5·16 이후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국내 교육인원이 전체의 31%에 달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경비사관학교 5기에서 7기까지의 출신으로

임관까지의 군사교육기간은 6개월 미만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직업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면 임관년도인 48년부터 한국군에서 복무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복무한 한국군에는 신직업주의는 물론 구직업주의도

제도화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성향은 직업주의적 성향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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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한국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는 군의 정치적 성향이 형성되는 과정

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창군 당시 군부 엘리트들에게 있

어서 전문 직업주의의 정착은 미흡하였으며, 따라서 직업주의를 통해서 군부의 정

치적 성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정치적 환경

에서 군 지도자들이 서로 상이한 정치적 행위를 선택했다는 사실과 한국군의 정

치개입은 제도로서의 군이 아니라 군 내부의 특정 파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한국군의 정치적 성향은 전문직업주의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제 2 절 부산정치파동과 군의 정치적 종속

1. 1공화국 형성기의 정치상황과 군의 대응

1 . 1 . 숙군작업과 군의 우경화

1공화국 정부수립 시기에 발생한 좌익세력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한국군의 정

치적 성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병기, 1996). 전문직업주의가 확립되지 않

은 상태에서 좌익진압이라는 대내전 차원의 과제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군은 우

경화(右傾化)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이승만의

친위세력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승만은 여·순 반란사건을

계기로 숙군을 단행하여 군부를 자신의 확고한 권력기반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김

일영, 1993; 37). 육군본부 정보국 직속의 방첩대와 그 후신인 육군 특무부대가 주

도한 숙군작업으로 군 내부의 좌익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좌익을 제거하는 과정

에서 군부의 반공 안보정향이 강화되었다. 특히, 경비사관학교 5기 이후부터 우익

진영의 전투적 청년단원들과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서북 청년회 및 대동강 동지

회 출신 청년들이 대거 입대하면서 군의 우경화 (右傾化)를 촉진하였다 (양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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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69).

경비사관학교 5기부터 8기까지는 대부분 단신으로 월남한 이북 출신 반공우익

청년들이었다. 5기는 순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력이 5년제 중학졸업 이상인 자로

자격을 규정했는데도 서울지역에서 15 : 1 이라는 경쟁을 물리치고 이북 출신이

2/ 3을 점했으며, 6기는 각 연대 우수 하사관 및 병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도 대부

분의 사병이 이북에서 월남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7기, 8기 모집과정에서

지속되었다. 7기는 절반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했는데 다수가 북한 출신

이었고, 8기 역시 3/ 4를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했으나 10 : 1의 경쟁을 통과

한 절반은 남한의 우익전위단체요원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북한출신이었다 (한

용원, 1984).

이러한 상황에서 친일 경력을 갖고 있던 경찰이 민국당이나 공산당이 집권하

면 숙청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승만의 정권유지 및 독재강화를 위한 정치도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한국군 역시 동일한 이유로 이승만 정부를 지

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양병기, 1993).

1 . 2 . 이승만과의 선택적 친화성 : 군 정치개입의 초기 단계

한용원(1984)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한국군은 반공이념을 제외하고

는 비이념적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에 군의 정치간여는 없었으며, 군이 정책결정에

미친 정치적 영향력은 조직적인 단결의 결여, 정치적인 경험부족, 공비토벌과 훈련

으로의 에너지 방출 등으로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대를 민족반역자의

대피호 라고 평가하는 반민특위 위원들로부터 군인의 신병 인도에 대한 압력을 받

고있던 군부는 군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정치적 중립 원칙에 근거한 직업주의를 고수하기보다는

자신과 후원-수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

여하게 되었다 (김호진 1997: 364). 이로 인해서 민간 엘리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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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사명과 역할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짓고, 정치적 중립을 명시

한 직업주의 원칙은 1공화국에서는 선언적인 명문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였

다.

특히, 북한 출신이며,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인 안두희가 이승만과 정치노선을

달리하여 남북협상론을 주장하던 김구를 암살한 사건 (1949, 6. 26)은 5·10 선거

이후 대내외적으로 헤게모니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던 이승만에게 한독당 세력을

거세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군의 정치동원 및 정치군인 등장의 시발점이 되

었다. 그 이후에도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서민호의원 사건 등과

같이 군이 연계된 정치적 사건이 속출하였다 (양병기, 1997: 312). 그러나, 당시 한

국군은 경찰과 달리 단일한 기존의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미국이

군의 정치적 사용을 거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군의 태도는 확

실하지 않았다 (김정원, 1985).

2 . 부산정치파동과 군부의 분열

양병기(1997)는 부산정치파동이 군을 정치화시키고 군 내부의 정치군인과 비

정치군인을 산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산정치파동은 정권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한 군이 정부에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군으로 전

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정치파동을 둘러싼 군 내부의 대립에서 친위 쿠테타

세력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 이승만의 군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군

은 이승만에게 충성하는 정치도구로서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양

병기, 1993: 171).

2 . 1 . 친위 쿠테타 세력과 쿠테타 세력의 대립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되고, 야당이 내각제 개헌안을 제

출함에 따라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공비소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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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로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야당의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원용덕은 내

각제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47명의 의원이 탄 버스를 검문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헌병대로 견인하여 이 가운데 7명을 국제공산당과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로 구속

하는 등 이승만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키는데 조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이종찬 장군은 계엄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2개 대대를 투입하라는 국방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군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사

에 간여하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 는 요지의 육군장병에게 고함 이라는 훈령안

을 하달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군이 정치적 중립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

로 제시되고 있다 (한용원, 1993; 온만금, 1994; 조영갑, 1993; 조승옥, 1995). 그러

나, 육군본부 내에서는 이용문 장군과 박정희 대령을 중심으로 원용덕 장군의 계

엄업무 견제를 위한 2개 대대의 파병론이 대두되었고, 장면을 추대하여 쿠테타를

기도하려는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양병기, 1993). 이 과정에서 이종찬 장군 역

시 후방에 있는 몇 개 대대를 부산으로 보내 계엄령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작전계

획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조갑제, 1988; 강성재, 1986; 양병기, 1993), 발췌 개헌

안이 7월 4일 헌병과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표결 통과되자 발췌 개헌안 무효선

언을 추진하였다.20)

프랑스어인 쿠테타는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나 개인이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이 장악한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비합법적인

무력을 써서 감행하는 기습을 말한다 (한명기, 1997). 따라서, 부산정치파동은 계

엄령 선포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강성재, 1986: 156). 또한, 이종찬 장군과 육군본부

측의 움직임 역시 계엄령의 조속한 해제, 국회 결의에 대한 승복 등의 정치적 사

항을 요구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병력동원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쿠테타 시도

였다고 할 수 있다.

20) 발췌 개헌안 무효선언은 이용문 준장이 7월 11일 수도 사단장으로 전임되고, 이종찬 장

군이 총장에서 해임됨으로써 무산됐다 (강성재, 198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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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종찬 장군이 군의 정치불개입 원칙을 내세우며 표방한 소극적인 입장

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군의 지지 철회일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군의 적으로까지

규정했던 당시 육군본부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21)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하여

미국은 이승만이 계속 집권하는 것은 공산당을 유리하게할 뿐이라는 판단하에 이

승만의 대체를 고려하였다. 이종찬 장군은 한국군 병력을 부산지역의 보완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고 UN측에 제시하였는데, 이는 UN군의 지지 하에 한국군이 행

정부와 계엄사를 접수하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 후 자유롭게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이승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라종일, 1988).

2 . 2 . 친위 쿠테타의 성공과 이승만의 군부 장악

부산정치파동이 일어난 52년 5월의 전선(戰線)은 51년 10월 판문점 휴전회담에

서 임시 휴전선이 결정되면서 수색전 정도의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52년 5월에 미 제 40, 45 보병사단이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UN군 전체는 보다 강

력한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육사 전사학과, 1987). 하지만, 부산정치파동에서

동원된 병력은 원용덕 측이 계엄에 사용한 헌병, 공병, 의무대 등 비전투부대 2개

중대와 이종찬 측이 동원하고자 했던 제 2 병참사령부 지휘 하에서 훈련 중이던

2개 대대에 불과했다 (조영갑, 1993; 라종일, 1988). 따라서, 부산정치파동 이전에

군부 엘리트들이 가졌던 정치적 성향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다만 부산정치

파동 이후 이승만이 군 주요 지휘관의 인사조정을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서 이승만의 정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군의 정치화가 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째,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해서 정부수립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승만에게 도전

해오던 민국당 등의 의회세력이 거의 궤멸되고, 민국당과 보조를 같이 하던 무소

21) 부산정치파동 당시 이종찬 장군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래혁 대령에 의하면 당시 육군본

부에서는 군의 임무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승만의 정치적 개입 요구

는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승만을 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반 이승만

기치를 든 것은 개인적인 정의감 때문이었다 (강성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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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의원들이 대거 자유당에 가담하면서 이승만은 1공화국 등장 이후 처음으로 원

내 다수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일영, 1993). 장성의 선발, 보직 및 진급이 국

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장악한다는 것은 군 주요 지휘

관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표. 4 - 2- 1 > 1공화국 기간 중 국회에서 여당 의석의 비율

구 분 48년 50년 54년 58년

비 율 - 27.1% 56.2% 54.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71, 『역대 국회의원 선거 상황』

이승만에 의한 군 주요간부의 충원은 중국군 계열을 선두로 하여 일본군 계열

을 거쳐 만주군 계열 및 북한 출신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 1946∼48년간의

광복군, 중국군 계열에 이어 48∼52년간에는 이응준, 채병덕, 이종찬 등의 일본 육

사출신들이 군 수뇌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2년을 계기로 하여 이승만은

다시 일본군 출신들을 군 수뇌진에서 배제시키고, 대신에 한국군 내부의 3번째 집

단인 만주군 출신의 젊고 군 경험이 부족한 장교집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 표. 4 - 2- 2 >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별 소속 계파

구분
일본육사 봉천군관 지원병 학도병

비율
인원 순서 인원 순서 인원 순서 인원 순서

참모

총장

서북파 3 1,2,4대 2 7, 10대 - 1 14대 43%

동북파 - 2 5, 8대 - - 14%

중남부파 2 6, 9대 - 2 11, 13대 1 12대 36%

미상 1 3대 - - - 7%

비율 43% 29% 14% 14% 100%

합참

의장

서북파 - 1 4대 - - 14%

동북파 - 1 2대 - - 14%

중남부파 2 1, 3대 - - 3 5,6,7대 72%

비율 29% 29% - 42% 100%

출처 : 강창성 , 1991,『일본/한국 군벌정치』 , 해동문화사 , pp . 343∼344. 토대로 재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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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 보직을 차지한 계파의 변화추이를 살

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던 일본육사계는

북부지역 출신의 만주군계로 교체되었으며, 11대 참모총장과 5대 합참의장 이후로

는 중남부 출신 학도병 및 지원병 출신 위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의

군에 대한 분리 지배방식은 군이 이승만에게 종속되는 요인이 되었다 (양병기,

1993).

둘 째, 이승만이 행정부와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됨에 따라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군을 동원, 통제하기 위한 군 통제기구를 신설할 수 있었다. 경찰과 군의 사

찰력을 강화시킨다는 53년의 정부시정방침에 따라 기존의 방첩대에 덧붙여 원용

덕을 사령관으로 하는 헌병총사령부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UN군 관할 하의 육군

이 아닌 이승만에게 직속된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전군 감찰기관이었다. 하지만,

헌병총사령부는 군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의 안정을 위

한 민간 사회부문에의 통제기능도 수행하였다. 특히, 민간기구에까지 사찰권을 부

여함으로써 반공포로 석방에 반대한 조병옥에게 테러를 가하고 이승만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던 김성주를 원용덕의 자택에서 살해하는 등 이승만의 반대세력에

대한 갖가지 용공조작과 공공연한 암살 및 초법적인 폭력을 사용하였다 (이태섭,

1989: 134).

- 45 -



제 5 장 가산적 민군관계의 형성과 정권의 붕괴

지금까지의 민군관계 이론이 군의 정치개입을 군 자체의 정치적 성향에 의하

여 파악하려는 시도였다면 3장에서는 군을 정치도구화 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군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군의 정치

개입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조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1공화국의 민군관계는 가산제 하의 민군관계와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군이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이승만의 군대로 변질되는 과정과

그 결과 군의 이승만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의 거부가 정권을 붕괴시키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1공화국의 가산적 지배구조 하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은 통치자

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확보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정군 운동으로

표출되었고, 그 결과는 1·2공화국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제 1 절 1공화국의 통치구조와 가산적 민군관계의 확립

1. 1공화국의 통치구조 : 신가산관료제의 형성

1 . 1 . 이승만 개인에 의한 통치

가산제가 오늘날과 같은 현대 정치시스템에 적용될 때, 이를 신가산관료제라고

명명한다. 신가산관료제의 첫 번째 특징은 권력의 사유화이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권력을 소유한 개인 그 자체로 집중된다 (Hut chcroft ,

1998; Rem m er , 1989). 이로써 공공의 업무가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경영되고, 권

력과의 개인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게 된다 (정영태, 1988). 이 때, 혈연·학연·지

연에 따른 연고주의가 이를 둘러싼 세 형성과 결집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

게 된다 (임현진, 1999: 413). 이로 인하여 수직적이며 개인적인 의존관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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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형성된다 (박사명, 1996: 67).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규정되는 이승만 정권의 기본구조 역시 일인 (一人) 통치

자가 정치·사회를 지배하고, 그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사적 충성을 바치는 관리

들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김영명, 1991: 113).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관료와 경찰

조직은 취약한 사회구조 속에서 물리력을 포함한 실질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으며, 이승만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바치도록 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을 중심으로한 권력집중을 추구한 것이다 (한

용원, 1993: 143).

이로 인하여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는 권위주의와 순종형 정치문화 라

는 특성을 갖게 되었으며 (김병진, 1999:11), 권위에의 무비판적 수용, 정부 통제에

의 순응, 정치적 주체의식의 미약,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참여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신민형 정치문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병규, 1960: 257). 하지만, 1공화국의 이

러한 정치문화는 유교와 조선사회의 가산적 지배구조 하에서 형성되어 온 한국인

의 전통적 가치지향과 무관하지 않다 (최우영, 1994).

< 표. 5- 1- 1 > 한국인 가치관의 배경과 특성

구분 배경의 특성 가치관의 특성

문화적 배경

(유교문화)

효사상

체면존중

숭문사상

가족중심주의

권위주의, 외관존중, 기술경시, 대충주의

사회적 배경

(정치체계)

과거제도

중앙집권

사농공상

족별형성

가족중심 (남계·혈통), 인연중심

공·사 혼동

출처 : 호영진 , 1993, 『감투공화국』 , 동아출판사 , p . 76

1392년 조선왕조의 등장과 함께 지배자인 왕이 가산적 성격을 지닌 관료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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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으로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산적 관료

제는 거의 완벽한 형태로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가산제의 토대가 되는 공순 (恭順)

의 원리가 유교 이념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성환, 1992), 한국

전근대 사회에서 확립된 유교 질서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지향을 형성하며 현대

사회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하며, 오히려 정부에 동원되는 모

습을 보였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경찰과 행정조직을 통해 후보자 등록방해·강제

사퇴, 투표자 감시·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농촌에서는 리·동 밑에

10∼20호 단위로 국민반이란 것이 조직되어 정부선전·주민동원·상호감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농민들은 자신의 이해와 무관하게 이승만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김일영, 1993).

1 . 2 . 후원 -수혜관계의 형성

신 가산관료제의 두 번째 특징은 공공의 재산이 사영화(私營化) 된다는 것이

다. 신 가산관료제의 경우 형식상 사유영역과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하는 공공영역

이 사유영역처럼 관리된다. 이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경계를 관통하는 후원-수

혜 관계의 결과이다 (박사명, 1996: 66; Hut ch croft , 1998).

< 표. 5 - 1- 2 > 1946년 현재 국립경찰에 재직중인 식민경찰 출신자

직위 1946년 총수 식민경찰 출신 비율 (% )

치안감 1 1 100

청 장 8 5 63

국 장 10 8 80

총 경 30 25 83

경 감 139 104 75

경 위 969 806 83

출처 : 커밍스 , 1990, 『한국전쟁의 기원』 , 일월서각 , p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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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후 경찰의 구성에서는 일제 식민경찰로부터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경찰로 이어지는 인적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제 시 재직했던 한국인 경찰

의 약 85% 가량이 계속 경찰직에 잔류하였으며 친일 혐의로 월남 피신한 경찰 출

신도 대부분 남한에서 경찰로 재충원 되었기 때문이다 (핸더슨, 2000: 143). 이승

만은 김약수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반민특위활동에 있어서 상

대적으로 관대했던 영역인 국회 내부의 숙청을 주장하고 나서자 이들을 남로당의

국회 내 프락치로 몰아 구속하는 한 편, 치안을 위해 경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민법으로 처벌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승만은 일제로부터 지속된 관료와 경찰기구의 기득권을 보

호하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후원-수혜관계를 형성하였다

(김일영, 1993, 김호진, 1995). 이 후 경찰은 부산정치 파동,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

헌 등 일련의 헌정 교란행위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이승만 정권의 권력 연

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강제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경찰, 청년단체, 군에 대한 충성의 강요는 이

들의 불법모금 활동을 묵인하여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945년 9월 경찰의 평균 월급은 140엔, 약 3달러가 조금 넘었지만, 웬만한 직위에

선 상당한 액수의 정부수집용 비밀자금을 용도를 밝히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

다. 경찰의 금품강요는 1946년과 1947년에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으며, 1958년에 들

어와서도 이런 자발적인 기부에서 나오는 수당이 기본급의 50배에서 80배에 달했

다 (핸더슨, 2000: 228).

해방 이후 60년대 초반까지 낙후된 한국 상황에서 군대 역시 충분한 보수를

제공하지 못했다 (온만금, 1994). 경비대 시절 소령급의 급료는 쌀 한 말 값에 지

나지 않았는데, 전쟁 동안에도 급료는 사병 1달러, 장교는 10달러 수준이어서 군인

들의 불만이 계속 축적되고 있었다 (조영갑, 1993).

하지만, 한국전쟁 중에 자본가들은 원조물자를 특혜 배정받아 가공 유통시키거

나 달러를 특혜 불하받아 무역에 종사하는 방법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당시는 공

정환율과 실세환율간의 환차가 컸으며, 인플레는 극심하고 모든 물자가 부족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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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였으므로 이런 때에 원조물자를 확보하거나 달러를 손에 넣는 것은 곧 부와 직

결되는 것이었다 (김일영, 1993).

< 표. 5- 1- 3 > 한국 군사비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

(단위 : 10억원)

구분 국방예산 정부재정 미국직접지원
국방예산/
정부재정

미국직접지원/
국방예산

1949 0.02 0.09 22.2 %

1950 0.1 0.2 50.0 %

1951 0.3 0.6 50.0 %

1952 0.9 2.2 41.8 %

1953 3.3 6.1 54.1 %

1954 6.0 14.2 42.2 %

1955 10.6 28.1 37.7 %

1956 19.0

1957 11.2 35.0 11.5 32 % 102.7 %

1958 12.7 41.1 14.4 30.9 % 113.3 %

1959 13.9 40.0 12.3 34.7 % 88.5 %

1960 14.7 42.0 11.4 35.0 % 77.5 %

출처 : 온만금 외 , 1994, 『한국의 군대와 사회』 , p . 59.

전쟁발발 이후 미 행정부는 한국군의 증강에 보다 적극적이었고, 군사원조를

대폭 증가시켰다 (온만금, 1994). 군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국가 예산의 절반을 사

용하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는 조직으로 성장하자 군은 이러한 원조물

자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용하기 시작했다. 51년 1월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준장 등이 국민방위군의 수송비와 식비 등을 횡령하여 정치자금으로 전용

한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비롯하여 52년에는「선데이 타임즈」에 한국

정부와 군의 부패및 횡령에 관한 기사가 실리는 등 군의 부패가 점차 심화되었다

(라종일, 1988).

하지만, 이승만은 군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러 군사 원조물자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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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는 장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전쟁 기간과 그 직후 미국으로부

터 도입되는 군사원조와 군이 사용하는 예산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군부는 자

유당의 정치자금을 조달하여 재정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당에 대한

지지 투표를 강요하는 정치적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 1공화국 민군관계의 가산제적 특성

가산적 지배구조를 권위주의적 지배와 복종의 정신을 핵심으로 하는 공순사상

의 토대라고 할 때, 공순이라는 보수적 신념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

생활을 강력하게 규정하는 한 가산적 지배구조라는 틀로 현대 한국 사회의 민군

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 특히, 군 전문 직업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은

중앙권력을 향하여 회귀하게 되는데, 이들을 중앙권력으로부터 이격시키는 것은

가부장적 지배자와의 후원 및 피후원 관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군

은 지배자의 정치도구화 하며, 정치적 개입의 형태는 중앙권력과의 관계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군의 정치 개입이 제도로서의 군에 의

한 개입이 아니라 군 내부 일부 파벌에 의한 정치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 1 . 전근대 사회의 민군관계와 그 영향

핸더슨(H ender son , 1968)은 조선 정치의 중앙회귀적 특성이 해방 후 자유당 초

기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군에게 전문직업주의가 형성되지 않았다

면 군 역시 이러한 사회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전근대 사회의

민군관계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표. 5- 1- 4 > 지방관의 무관직 겸임

地方組織 道 郡

行政職 觀察使 地方 守令

武官職 兵使 水使 營將

출처 : 이동희 , 1990,『민군관계론』 , 일조각 , p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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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군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군 위주

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인조반정 이후 1881년까지 왕실 호위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 중심의 군제를 채택한 왕군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차문섭, 1996). 따라

서, 중앙집중화를 위하여 군 통수권이 행정조직의 책임자인 문관에게 위임됨에 따

라 군사기능과 행정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관과 무관은 직책상으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관에 지휘를 받게 되는

관계가 형성되자 직업군인으로서의 경력은 전통적 정치 엘리트의 노선의 범주에

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대개의 경우 전통 엘리트의 노선에서 제외된 사람들

이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택하게 되었으며 (안청시, 1992: 239), 무과 지원자의 주

류가 잔반 (殘班)과 서민 이하의 하층민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중앙군의 역할이

잠재적 반란의 위협으로부터 정치권력을 방위하려는 대내적 정치목적에 한정됨에

따라 (이동희, 1990; 손수태, 1998) 중앙군의 주력은 여전히 양반계층으로만 구성

되었다.

< 표. 5- 1- 5 > 오위(五衛) 소속 병종(兵種) 일람표

구분 甲士 別侍衛 親軍衛 破敵衛 壯勇衛 彭排

試取科目 騎射·騎槍 騎射·騎槍 騎射·騎槍 走·刀 走·刀 走·刀

身分
양반,
양인상층

양반
양반

(함경도인)
양인 천인 良身役賤

軍事機能 위병 (중앙군 주력) 친병 보군 노군 역군

給保 2保 - - - 1步 1保

출처 : 김운태 , 1995, 『조선왕조정치·행정사 (근세편 )』 , 박영사 , p . 176. (표 3- 2)에서 발췌

< 표. 5- 1- 5 >에 의하면 중앙군의 주력인 위병은 騎射·騎槍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기병에게 필요한 전투기술은 장기간의 계속적인 훈련에 의해서만

획득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騎射·騎槍이라는 시험을 치루기 위한 자격요

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요구된

다 (하키트, 1989). 따라서,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던 상층 양반만이 중앙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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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親軍衛는 태조의 고향인 함경남·북

도에서 각각 20명 씩 선발한 40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운태, 1995).

조선시대 중앙군 인적구성의 중요성은 인조반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

조반정은 혈연과 학연을 바탕으로 한 인조의 친·인척들이 주도하여 친위군의 지

지로 성공하게 된 무신정변이었다 (이기형, 1998: 54). 국왕의 친위군인 훈련도감

군에 비해서 현격히 열세였던 이들이 반정에 성공하게 된 것은 당시 훈련대장이

었던 이흥립이 반정군 수뇌부와의 인척관계로 인해서 광해군에 대한 지지를 철회

했기 때문이었다 (한명기, 1997).

< 표. 5 - 1- 6 > 반정공신 중 친인척의 비율

구분 공신 총원 4촌 이내 근친 친인척관계 무신비율

중종반정 117명 43 % 56 % 23.9 %

인조반정 53명 52.8 % 58.5 % 45.3 %

출처 : 이병휴 , 1996, 「조선 중종조 정국공신의 성분과 동향」 , 『조선전기논문선집 (1차 )-정치 (5)』 , 삼

귀문화사 , p . 23, 이기형 , 1998, 『인조·효종대 정치사연구』 , 국학자료원 , p . 47

이러한 조선시대의 민군관계 전통은 해방 이후에 출신성분 면에서 전통적 상

류계급 출신인 민간 정치인들이 군 주요인사들을 천한 계층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자신의 측근을 군 주요보직에 임명하여 정치영

역으로 동원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김정원, 1985: 264).

2 . 2 . 종속적 군에 의한 정치개입

군의 정치개입은 1) 군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하거나 정치 일선에

나서는 행위, 2) 군이 집권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

압하는데 동원되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3 ) 각종 선거나 투표에 있

어서 군이 조직적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

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4) 군이 권위주의 체제나 특정 정

- 53 -



치적 성격의 현안문제를 장병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한 교육, 5 ) 군의

고위간부에 의한 정치적 발언이나 국가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6 ) 군의 정보기

관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조승옥, 1993: 10)

이 때 군의 정치개입은 라틴아메리카의 군부처럼 보다 제도화되고 직업화된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직접 통치하는 형태 또는 민간 정치인이 군의 지원 하에

계엄령을 임의로 발동하여 의회정치를 중단시키고 야당과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선거를 조작하여 국민에게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용원(1993: 38)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이 있기 전까지 한국 군부는 한국군의

창설과 육성과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미국군의 영향을 받아 원칙상 민간인 통제

와 정치적 중립의 기본원칙을 수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산정치파동

자체가 군이 집권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동원되어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로서의 정치개입 때문에 발생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향한 이종찬 장군 역시 군의 고위간부에 의한 정치적 발언이나

국가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을 통한 정치개입을 시도하는 등 대립적인 성격의

정치개입이 나타났다.

부산정치파동 이후로 이승만은 군 인사권과 군 감찰기구를 완전히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군 당시 형성된 군부 파벌간의 갈등과 군 내부의 부정부패를 정치

적으로 이용하여 군과 후원-수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군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권의 성격이 군부 의존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통

치자를 간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에 종속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

나게 되어 군 스스로는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 54 -



제 2 절 후원 -수혜관계의 변화와 가산적 민군관계의 약화

1. 정치적 동원대상으로서 군부의 가치 저하

1 , 1 . 정치 자금원의 전환

이승만은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를 비교적 정규적으로 치루어야

했고, 여야간 갈등과 권력 투쟁도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

에 선거를 치르고, 야당을 분열 내지는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정치자금을 필요

로 했다 (한용원, 1993: 148). 이승만 정권 초기에는 경찰과 청년단체의 모금활동

을 통해 정치자금을 염출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청년단체와 경찰이 이승만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자 53년부터는 경찰

의 불법 모금활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경찰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김정원, 1985).

이러한 관계는 군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1955년부터 미국의 정책이 직

접 군사원조 대신에 간접 군사원조로 바뀌게 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국의 원조

도 55년 이후 ICA , UNKRA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ICA와 UN KRA는

한국이 받은 각종 원조 중 가장 질적·양적 측면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점한 원조

로서 공업용 원료와 시설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대충자금은 원조물

품을 자국통화로 판매한 후 이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재정투자 기금과 국방비

전입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충자금의 증대되었다는 것은 민간 분야에 판매

된 원조물품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건호, 1985).

특히 1956년부터는 간접군사원조 자금에 의한 국군용 물자의 제공이 KPA (駐

韓購買處)와의 계약으로 현지에서 생산·조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군사물자

의 자력획득에 대한 미국의 우선협조주의에 힘입어 원료를 제공받아 가공 납품하

는 방식의 군납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송대순, 1962: 126). 이러한 변화는 53

년 이후로 군사 원조물자 위주의 대외원조가 민간에게 불하될 경우 막대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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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 원조물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승만

은 민간에게 판매되기 어렵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던 군사 원조물자 대신

보다 용이하게 정치자금을 염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 표. 5 - 2- 1 > 외국원조 총괄 (1945∼1961)

구 분

미국의 대외원조

(단위: 백만달러)

대한 외국원조

( 단위: 천달러)

군사원조 경제원조 ICA UN KRA 대충자금 (백만원)

1945 615 1,363

1946 110 5,355

1947 43 5,666

1948 326 4,944

1949 216 5,436

1950 524 3,630 13.2

1951 1,478 3,159 122 -

1952 2,664 2,379 1,960 306.9

1953 4 ,268 2 ,076 5 ,57 1 29 ,58 0 765 .9

1954 3,431 1,750 82,437 21,291 4,470.4

1955 2 ,67 2 2 ,237 205 ,8 15 22 ,18 1 15 ,053 .6

1956 2,634 2,318 271,049 22,370 -

1957 2,483 2,586 323,268 14,103 22,451.1

1958 2,368 2,559 265,629 7,747 24,581.1

1959 2,031 1,892 208,297 2,471 18,910

1960 1,812 2,625 225,236 244

1961 1,518 2,558 154,319

출처 : 송건호 , 1985, 『해방 40년의 재인식 I』 , 돌배게 , pp . 236∼239

이는 곧 군 고위장교들의 부정부패가 더 이상 묵인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었으며, 이미 부정부패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던 방첩대와 합동 수사대가

부패 관련자를 처벌하기 시작함에 따라 55년은 군 부패의 해 로 인식되게 되었다

(핸더슨, 2000). 이러한 변화는 이승만과 군의 후원-수혜 관계가 이승만에 대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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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방적 후원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 . 2 . 대외 안보상의 요구

1946년까지만 해도 대규모 소요사태를 진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수단은 경찰이었다. 하지만, 1948년 제주 4·3 사태를 군이 진압한 것을 계기로 군

은 경찰이나 관료기구에게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기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박명림, 1991). 한국전쟁 기간동안 10만 명 수준에서 60만 명을 넘는 대군으로 성

장한 군은 그 자체가 국가 위용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 군사원

조 유용을 통한 정치자금 조달원으로서도 이승만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 표. 5 - 2- 2 > 북한 휴전협정 위반건수

연도 지상 해상 공중 합계

1953 11 0 28 32

1954 1 1 20 22

1955 3 0 12 15

1956 2 0 2 4

1957 50 1 9 60

1958 86 3 7 96

1959 208 0 1 209

합계 361 5 79 445

출처 : 조영갑 , 1993,『한국민군관계론』 , 한원 , p. 471

그러나, 북한은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정부요인에 대한

암살을 기도하거나 시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는 등 도발행위의 빈도를

점차 증가시켜 왔다. 특히 이들은 남한의 혁신계열을 지원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

하는 한 편, 남한 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간첩의 대량 투입함으로써 한국의

자체 붕괴 및 본격적인 정면공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조영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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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이 되고 군원이 대폭 감축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외적인 위협이 점증하

자 이승만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대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군사 원조가 군의 발전을 위하여 투자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55년 이후 한국 전해역을 독자적으로 경비하게 된 해군은 최신 장비도입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공군 역시 프로펠러기 시대에서 제트기 시대

로의 전환을 이루고 미공군과 합동 작전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

었다 (조영갑, 1993).

2 . 군부 내 불만세력의 형성

2 . 1 . 군 고위층의 반응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군부에게는 전쟁의 경험이 부족한 장교들이 저지른 오

류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스의 보호막이 끊임없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스에 대한 충성의 요구가 커지면서 파벌주의가 강화되었다 (핸더슨,

2000: 496).

< 표. 5 - 2- 3 > 한국 군부의 주요 파벌

구 분 특 징

일본군계
일본육사파

중국군 출신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육성됨

일본군계 출신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룹을 형성

만군파 일본 육사출신을 견제세력으로 육성됨

지역
서북파 백선엽을 중심으로 하는 평안도 출신

동북파 정일권을 중심으로 하는 함경도 출신

정군파
만주군 내의 비주류 (중남부 출신)

육사 5기, 8기생 중심으로 결집

출처 : 강창성 , 1991,『일본/한국 군벌정치』 , 해동문화사 , pp . 343∼344을 토대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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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벌의 지도자들은 군사 원조물자로부터 횡령한 자원을 자파(自派)에 충성

스런 부하들을 돌보는데 사용하였으며, 특히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군부 내 요직을

차지하면 그의 추종자들도 각 급에서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벌의식

은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원, 1985: 165). 이러한 군부 파벌간의 갈등은 「중·일

전쟁」, 「남·북 전쟁」으로 희자되듯이 군사경력 상으로는 중국군계와 일본군계,

지역적으로는 중남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심화되었으며, 한국전쟁을 거치며 강화되

었다.

그러나, 정치자금원의 전환과 함께 군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이승만은 군 내부

파벌집단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군 장교들의 인사이동을 전국적인 스

케일로 단행하여 같은 파벌의 장교들을 각지로 분산시켰으며, 군 내부의 부패를

묵과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군 고위장교들의 부패를 적발·숙청하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군 내부의 파벌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권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 의한 군의 정치도구화는 55년

이후 오히려 가중되었다. 55년에 손원일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김용우 국방장관이

등장하면서 군의 인사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항들이 이기붕, 임철호 등을 필두로

하는 자유당 주류파에 의해 좌우되기 시작하였다 (김기삼, 1995: 201).

군에 대한 자유당의 압력이 강해지게 됨에 따라 군의 대공정보비는 자유당 국

방분과 의원의 교제비로 소진되었으며, 군납의 이권을 자유당원이 독점하여 횡포

를 자행하였다. 특히, 참모총장실은 경무대와 이기붕의 비서관에게 월정금을 상납

하고, 자유당 국방분과 의원들에게 교제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청

탁을 받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용원, 1993: 174). 이러한 정권의 태도

로 인해 자유당 정권에 밀착했던 군 지도자들의 불만은 누적될 수 밖에 없었다.

2 . 2 . 중견 장교층의 반응

해방 이후 60년대 초반까지 낙후된 한국 상황에서 군대는 능력있고, 야심있는

젊은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명분과 더불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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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교집단은 상대적으로 유능한 젊은 층을 충원한 정예 직업집단으로 구성되었

으며, 사회의 젊고 유능한 인재 충원에서 군부의 상대적 우위는 해방 이후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온만금, 1994).

< 표. 5 - 2- 4 > 해외 유학 인원 비교
단위 : 명

연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군 317 814 1,038 1,193 1,751 1,080 1,402 1,076 1,357 1,569

민간 N .a 426 632 1,129 1,079 520 435 389 419 394

군/민간 - 1.91 1.64 1.05 1.62 2.07 3.26 2.77 3.24 3.98

출처 : 온만금 외 , 1994, 『한국의 군대와 사회』 , 나남 , p . 171

특히 < 표 5- 2- 4 >에서 볼 수 있듯이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의 해외 유학인

원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인의 2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군이 어

느 민간세력보다도 서구 산업사회와 서구 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의식화될 수 있

는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자각과 시민훈련, 서구화된 관

념과 행동을 습득케 하는데 효과적인 문화화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적극적인 대

민활동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농촌에 대한 선거공작에서 윗사람들의 말을 제일 안 듣는 놈들은 역시 제대

군인들이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었는데, 군 경험은 실제로 제대군인들의 사

고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던 것이다 (우병규, 1960: 263).

하지만, 이승만 정권이 군부 파벌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에게

중요 보직을 할당하고, 장기간 연임시키게 됨에 따라 인사상 정체가 발생하게 되

자 이들에게도 이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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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군부의 정치적 중립과 정권의 붕괴

1. 4· 19와 1공화국의 붕괴

1 . 1 . 이승만 정권의 군부 통제력 약화

이승만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대중 역시 정부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은 군뿐이었다 (라종일,

1988). 그러나, 이승만은 군 수뇌부급의 장성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조작과 감시를 통

해서 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군 감찰기관이 군 내부의 승진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군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토대가 되

어왔던 것이다 (이태섭, 1989). 따라서, 군은 정치에서 주역이 될 수 없었고 일부 정

치화된 장성만이 조역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용원, 1993: 148).

하지만, 정권의 군에 태도 변화로 인해 자유당 정권에 밀착했던 군 지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갔으며, 군내 파벌의 약화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1959년 김창룡

을 암살하게 됨에 따라 이승만의 군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되었다 (김정원, 1985:

190). 또한,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의무적으로 대오던 군 장교들이 오히려 그같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결점이 되어 승진을 못하게 되고,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대오지 않았던 장교들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하기 시작하면서 육군참

모총장직을 군 내부의 파벌 지도자 위주로 임명해오던 관례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군 내부에서는 군의 자치와 전문화에 대한 새로운 기풍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동희, 1982). 특히 어느 파벌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송요찬 장군이 11

대 참모총장에 임명됨에 따라 군은 오히려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

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중앙권력으로부터의 독립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서 군이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은 부산정치파동부터 끊임없이 존재

해왔던 군의 자율성 추구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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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4· 19와 송요찬의 정치적 선택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4·19가 일어나고 이승만 정권이 위기

에 처하게 되자,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송요찬 장군은 당시의 시민적 소요사태

로부터 이승만 정권을 보호하지 않았다. 김영명(1991: 141)은 이승만의 정치권력이

자신의 정치도구에 의존하게 될수록 정권의 존망은 이미 이들이 얼마만큼 충성을 바

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으며, 군 일각에서의 개인적 충성의 거부는 정권의 붕괴

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군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군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제

시되어 왔다 (한용원, 1993; 조영갑, 1993; 온만금, 1994: 조승옥, 1995). 그러나, 이

러한 주장은 3·15 부정선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 군이 왜 갑자기 정치적 중립

을 선택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화이너 (S .E . F in er )에 따르면 군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강제력과 위협에 의해 민간정부를 설득하는

협박 수준의 정치개입은 선진 정치문화적 풍토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 사회는

오히려 낮은 수준의 정치문화를 갖고 있었다.

< 그림. 5 - 3- 1 > 4·19와 가산적 압력의 해체

여기서 한국 사회의 가산적 민군관계의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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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이전까지 일어난 군의 정치개입은 군사기능을 정치기능으로 통합시키려는

이승만 정권의 가산적 통치구조로 인한 압력 때문에 형성되었으며, 4·19로 인하

여 이러한 압력이 사라지자 군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된 것이다.

4·19 학생혁명 당시 상황에 대하여 송요찬은 지휘관 명령만 떨어졌다면 4월

19일 선포된 계엄령에 따라 서울과 주요 도시에 투입된 군이 시위대에 즉각 발포

하였을 것이고, 또 이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조영

갑, 1993). 따라서, 이러한 결정의 주체는 송요찬 자신이었으며 결국 군의 정치적

중립 선택은 결국 송요찬의 개인적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송요찬의 선택이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성향 때문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군운동 당시 박정희는 송요찬에게 부정선거의 전 책임을 지고

군대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였는데. 실제로 60년 3·15 선거 당시 사령관급 장교들

은 자유당 후보와 협조했으며,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명령

계통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안청시, 1992: 221, 길승흠, 1995: 208).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부산정치파동 당시 이승만의 총애를 받으며 참모총장

에 임명된 이종찬이 권력으로부터의 요구에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이나 돈

으로부터 초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약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조갑제

(1988: 151)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송요찬 역시 자유당으로부터 부패하지 않는

장교, 군부 내 파벌로부터 자유로운 장교로 평가되어 참모총장에 임명되었기 때문

에 정치적 중립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부의 정치동원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점의 이종찬과는 달리 가산적

민군관계가 확립된 시점에서 군은 정권을 존망의 위기로 몰고갈 능력도 없었으며,

송요찬 역시 정권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4·19로 정권이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압력이 약해졌으며, 비로서 송요찬을 비개입을 선택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군은 이전과 달리 정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였

고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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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군운동과 2공화국의 붕괴

2 . 1 . 군부에 대한 정치적 동원의 지속

4·19 혁명 이후 모든 부패세력의 일소와 군의 정화라는 요구는 실현되지 않

았고, 장면정권은 각종 비리와 부정에 관련된 경찰과 군의 정화작업에 미봉적으로

임하였다 (김기삼, 1995: 201). 그것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에도 장면의 민주

당 정권을 중심으로 동일한 부패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뿌리깊은 행태가 장면 정권에도 계속되었다. 장

면의 추종자들이 권력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도 동시에 요구했기 때문에 이

승만 정권 아래서와 똑같이 탈세를 위한 증수회 (增收會)가 공공연히 행해졌으며,

1960년도가 끝나갈 무렵에는 정부예산을 가결하기 위해 의원들을 매수해야할 정

도였다.

이와 같은 음성적인 재정상의 필요는 군에 특히 영향을 주었다. 국가 예산법안

을 가결하기 위한 의원 매수용 자금이 주로 국방예산에서 염출되었기 때문이다

(핸더슨, 2000: 272). 민주당 정부는 군사비에서 정치자금을 염출하여 국회의원 매

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최경록 육군 참모총장은 군사비에서 17억환을 장면정권

의 정치자금으로 빼돌리라는 요청을 거부하다가 해임 당하였다 (백종천, 1994:

213; 김정원, 1985: 258).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권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군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대 지휘관에게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를 하도록 강

요했다 (조영갑, 1993: 458). 특히 장면정권의 민주당 민간 정치인들은 관직과 권

력을 동일시하고 이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출신

성분 면에서도 전통적 상류계급 출신이었기 때문에 군 인사들을 천한 계층으로

간주했다 (김정원, 1985: 264). 따라서, 군은 중앙권력으로부터의 소외되었으며, 이

승만 정권 당시 각료의 10%가 군 출신이었던 것에 반해 장면정권에서는 각료급

관리직에 군 출신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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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도정부 때 군 출신이 맡았던 국방장관직도 장면정권이 들어오면서 민

간인으로 바뀌었으며, 육군 참모총장직을 군에 대해 비판적인 민간인의 감독 하에

둠으로써 그 직책의 권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10개월간의 집권기간 동안에

육군 참모총장을 4번이나 바꾸는 등 군을 한국 정치사회에서 소외된 이른바 한계

집단으로 만들었다 (조영갑, 1993).

2 . 2 . 정군운동과 가산적 민군관계의 해체

근대적 관료제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후원-수혜관계가 관철되는 신가

가산적 지배구조는 수직적이며 개인적인 의존관계의 정치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수평적인 계급의식과 계급조직의 형성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서회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정치적 행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기존의 고정적 후원-수혜관계가 점차 유동화되면서 부문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분열이 가속화되게 된다 (박사명, 1996: 67). 그러한 정치변동의 저류가 한국 민군

관계에서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후견주의 지지기반이 결여된 군부 엘리트들이 주

도한 정군운동이다.

60년 4·19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군조직의 하부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

다. 1952년 이후 확립된 군사교육기관을 통해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전문직업화

가 진행되었고, 일부는 최고교육기관인 국방대학원을 마친 상태였다. 이들은 군 지

도자들의 부정선거 개입과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그들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길

승흠, 1995: 208), 군의 혁신을 통하여 부당한 정치압력으로부터 군의 자율성을 회

복하고자 하였다 (김기삼, 1995: 202).

< 표. 5 - 3- 2 >에서 볼 수 있듯이 정군운동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면서 본격

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병문, 1997: 218). 특히,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군의 적극

적인 정치개입은 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2공화국 정권에서 실현되었다. 자유

당 집권세력이 군에 부정선거를 지령하고 방첩대와 합동수사대 등을 통하여 이를

감독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장면정권은 집권기간 중 경찰, 정보기관, 군 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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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들을 체계적으로 소외시켜 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안청

시, 1992: 222; 양병기, 1996).

< 표. 5 - 3- 1 > 가산적 민군관계 하에서 군부의 정치개입 양상

구분 군부통제 개입주체 개입수준 개입의 수단

1공화국 강화 민간정부 동원
선거개입

정치자금 조달

과도정부 약화 군부

지도자

비협조 정군운동

2공화국 상실 대체/배제 쿠테타

박정희를 중심으로한 정군운동 세력은 5·16을 통하여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

에 개입하였으며, 군이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민간정부의 보호에 협조하지 않음으

로써 2공화국 정권은 붕괴되었다 (한용원, 1993). 군의 주류세력이 특정 군부 지도

자가 주도한 폭력행사로부터 정권을 보호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회의

모든 활동적인 요소가 중앙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한국 정치현실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군이 직접 중앙권력을 차지해야한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핸더슨, 2000: 6).

5·16 주도세력의 인적구성은 16인 하극상 사건 등의 정군운동을 주도한 육사

8기생들과 실제로 병력동원을 담당한 육사 5기생 및 김동하 장군의 해병대 세력,

그리고 단순히 박정희와의 학연 및 개인적 친분에서 참가했던 인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강창성, 1991: 348). 따라서, 이들이 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군의 자율성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주요 동기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이 후 5·16 주도세력이 정부의 주요 공직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한국 정치

엘리트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으며 군인들이 지배체제의 가장 강

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안청시 1992: 241). 정치적 리더십의 주요 충원채

널이 민간영역에서 군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민간정권에 대한 군의 종속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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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해체되었으며, 그 결과 군의 전문화를 노력이 가속화 됨으로써 한국 사회

가 가지고 있던 가산적 민군관계의 특성은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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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1 . 군 자율성 추구의 두 가지 측면 : 소극적 중립형과 적극적 중립형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민군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

하여 1공화국 당시 부산정치파동과 4·19 에서 보여준 군의 정치적 중립 행위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째, 기존의 논의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한

구직업주의라는 제도적 요인은 1공화국 당시 한국 사회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

다. 군 직업주의가 정치적 중립과 연결되는 현상은 서구의 국민군대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산물이었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군대의 국민화를 이끌어낸 시민혁

명도 군대의 전문화 육성과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 째, 한국군의 창설과정을 미군정이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지배한

내면적 가치는 한국적인 것이었다. 한국군은 창설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정치문화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유교적 질서로부터 확립된 가산제적 특성이 군부

엘리트를 통치자에게 종속시켜 군사기능과 정치기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공화국에서 군은 통치자의 외압에 의해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밖

에 없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 민군관계 논의를 부정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의 민군관계 논의에서는 미국의 잘 확립된 전문직업주의가 한국군

대에 확산되고, 일본군대로의 동원이 안보위주의 전통적인 직업주의를 형성시킴으

로써 이종찬, 송요찬 등 한국 군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종찬의 정치적 중립성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발췌개헌안 무효선언

은 군이 권위주의 체제나 특정 정치적 성격의 현안 문제를 장병들에게 일방적으

로 설득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군의 고위간부에 의한 정치적 발언이나 국가정책

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이라는 대표적인 정치개입의 형태였다. 송요찬 역시 4·19

당시에는 계엄군의 발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적인 위치에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

였으나, 3·15 선거 당시 사령관급 고위 장성들이 자유당 인사와 결탁하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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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산적 통치구조 하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첫 째,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대의

동원을 거부하는 소극적 중립과 둘 째, 군이 통치자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되는 적극적 중립이다. 전자의 경우는 형식상으로 정치적 중립의지로 보일 수

있으나, 군 지도자가 통치자에게 종속된 상태에서는 정치개입 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립 지향적 행위를 가져오지 못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

우 형식상으로는 통치구조 자체를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정치개입으로 보일 수 있

으나, 실질적으로 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1공화국의 민군관계는 군이 통치자의 강제력에 의

해 종속됨으로써 중앙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동원되는 단계, 통치자의 강제력이

약화됨으로써 중앙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단계, 그리고 통치자와의 완전한 단

절을 위하여 군이 직접 중앙 권력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6 - 1- 1 > 이종찬·송요찬·박정희의 정치적 성향

군부 지도자 이종찬 송요찬 박정희

중립성향 계엄군 파병거부
4· 19 당시
중립유지

정군운동

개입성향
발췌개헌안

무효선언 추진

3· 15

부정선거 방관
5·16

민간정부의

군부통제력
약 강 약 약

: 기존 논의에서 정치적 중립으로 평가되는 행위

< 표. 6 - 1- 1 >은 각 단계별로 군의 정치적 선택을 주도한 군 지도자의 정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각 군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중립 성향과 개입 성향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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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민간정부의 군에 대한 통제력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통제력이 약해진 시점에서 이들은 궁극적으로 군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오직 군에 대한 통제력이 강했던 시점에서만 정권을 위해 정치에 개

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2 . 한국 정치문화와 군 정치개입의 특수성

이란의 샤 정권이나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은 군이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수

중에서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부 의존적 정권은 군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군이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정치적 블록을 형성하거나, 거부권을 행

사하는 집단으로 등장하는 간접적 군부지배로 분류된다 (이국영, 1993: 134).

이승만 정권 역시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보완하고, 집권연장을 위한 도

구로 군을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군부 의존적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국영,

1993: 134; 백영철, 1996: 319; 서주석, 1990: 146; 이태섭, 1989: 132). 하지만, 1공

화국에서 군은 정치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통치자에게 종속되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군

의 거부권 행사는 군에 대한 민간정권의 통제력이 미약했던 시점에서만 가능했으

며, 오히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군이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군 정치개입에 따른 수혜자를 중심으로 1공화국의 민군관계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민군관계 이론의 기본 전제가 되어온 군사 기능과 정치 기

능의 분리, 그리고 주체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군의 상황에 대한 분석

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군의 정치개입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자 한 것이다.

국민군대의 형성이 국민국가의 형성요인이자 형성과정의 한 산물이었던 서구

와 달리 한국에서 국민국가와 국민군대는 외삽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하지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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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군대의 관계를 조율하는 정치문화까지 이식될 수는 없었다. 강력한 중앙권력에

의해 정치·사회가 지배되어 온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정치문화는 일인 통치자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김영명, 1991: 113). 특히, 유교적 질서가 확립된 지배

구조 내에서 통치자는 공순(恭順)에 토대한 사적 충성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지배

구조 하에서 한국군 역시 이승만의 군대로 변질되었으며, 군은 이승만에게 개인적

인 충성을 바치는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하였다.

이로부터 정치로부터 분리된 군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존 민군관계

연구가 파악해낼 수 없었던 중요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군부가 끊임없이 정치

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치자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개

입으로 규정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는 1공화국의 민군관계를 한국 사회의

가산적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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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T

Stu dy on the Trait of Koreaa Civil-Military Relations

- With the Emphasis on the First Republic

Kim In-Soo

D 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hool

Yonsei Univ ersity

It is believed that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not be allowed. But , the military

was a device of governance in all over the premodern societies . What made our

attitude be changed? If w e have not experienced this change, Why the military

should not intervene in the politics?

In the Korean traditional Society , T he ruler controled the military by weakening

their capabilities . Military officer s could not be appointed for the commander but

also they should serve his ruler only as an assistant . Consequently , T he military

could not help being subordinated to ruler . On the other hand, in the western

society military function was fostered as an independent function separated with

politics. T he role of the military was limited to a response again st military threat

from the out side.

M ost of stu dies on the Korean Civil- Milit ary relat ion s hav e focu sed on the

reason w hy the m ilit ary int erv en e the politics . And they in sist ed that the

Korean m ilit ary didn ' t h av e stron g w ill t o keep polit ical neutralization so they

int erv ened polit ics . But , althou gh th ese argum ent s are based on th e

presum ption th at the m ilitary function w as separat ed from political fun ct ion ,

they could n ot show u s th e proof th at there w as th e independent milit ary in

the Korean society .

T he fir st aim of this dis sert at ion is to point out the im portan ce of

gov ern ance stru cture for the an aly sis r elat ed t o Civil- Military relation s . T h e

Gov ernan ce stru cture prescribe the relat ion bet w een ruler an d the m ilitary .

Becau se the w estern and asian society couldn ' t h av e th e sam e gov ernance

structure , Differ ent types of Civ il - Milit ary relat ion s hav e been dev eloped.

Con sequ ent ly , th e tr ait of Korean Civil - Milit ary relation s can ' t help be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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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ilar w ith n ot w est ern Civil - m ilit ary relat ion s but chin ese Civil - m ilit ary

relation s .

Durin g the fir st republic, T he president , bureau and the police com bin ed

w ith patron - client r elation s by ex chan ging protection of v est ed in ter est s w ith

political support . It result ed in g ov ern ance stru cture ruled by only on e m an .

Un der such an stru cture the president kept the control again st th e m ilit ary

throu gh polit ical m anipulat ion an d w at ch . Con sequ ently , a lit tle of Generals

dev ot ed him self for th e president a s a m ean s of gov ern ance and it m ade th e

m ilit ary th e obj ect of polit ical m obilizat ion .

T he m ilitary int erv ention t o the dom ain of polit ics w as only a m ean s t o

keep close relat ion s w ith the president . S o alth ou gh th e president depen ded

m uch on the m ilit ary , the m ilitary couldn ' t affect the president ' s decision . But ,

w hen ev er th e president ' s ru ling capability ov er society , the milit ary could

reject priv at e loy alty to th e president . It r esulted in collapse of the fir st

r epublic.

T he m ilit ary elit e is n ot the subject w ho are w holly separat ed from the

structural features of society . Becau se the stru ctural features of Korean

prem odern society still affect th e indiv idual act ion s in the m odern society , the

Korean Civil- m ilit ary relat ion s could not be an aly sed w ith theories confirm ed

in th e w est ern society . S o the trait of Korean Civil- m ilit ary relat ion s can b e

un der st ood m ore clearly n ot by polit ical att itu de of the m ilitary but by

structural feature of the Korean society .

Key W ord : P atr im onialism , Civil - milit ary relat ion s , T h e F ir st Republic,

P olitical In terv ent ion , New Professionalism , Old Professionalism , P atron - Client

Relat ion s . P olit 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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